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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 보편화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정보기술이 다양한 영역에 도입되면서 생활방식에 변

화가 생김.

- 스마트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실시간 정보검색, 예약, 결제 등 일상 속 현장 업무

를 대체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지는 현상은 플랫폼 비즈니

스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의미

❍ 인터넷 주문, 결제의 정보기술과 택배물류서비스가 결합된 전자상거래는 관련 

기반이 구축된 후 급성장

- 컴퓨터 기반의 인터넷 쇼핑은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모바일 쇼핑으로 트렌드가 바

뀌고 있으며, 매년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제품 처리를 위하여 거점 물류센터 신설･확장 등 향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 지속 예상

- 모바일 주문, 결제,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래되는 제품,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

될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연결’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와 제공자를 연결

- 인적 네트워크의 연결(SNS), 재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쇼핑몰), 공유경제(숙소 

공유, 이동수단 공유, 공유 오피스 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사업이 파생됨.

- 향후 세분화된 영역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굴 및 확장, 통합 등 시장 변화를 예

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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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배달앱 시장의 형성

❍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신규 사업에 적용되며, 

음식배달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배달앱 업체가 출현함.

-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주문, 결제를 동시에 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민간배달앱 시장

은 다수 업체의 경쟁 결과 소수의 과점 시장이 형성됨.

- 음식주문, 결제, 배달이 배달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많은 영

세상인은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배달앱 업체에 위탁하게 됨.

❍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업데이트, 주문･결제처리, 신속한 배달, 서비스 품질 

등을 경쟁영역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짐.

- 고객리뷰, 만족도 등이 다음 주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세상인은 음식 및 서비스 

품질 수준을 높여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배달앱 운영업체의 마케팅 역량이 영세상인의 매출액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는 판단으로 많은 영세상인이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직접 조리, 직접 배달” 체계의 

음식배달서비스가 “조리”와 “홍보･마케팅”, “배달” 등 분업체계로 재편됨.

❍ 민간배달앱 시장의 보편화는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결과를 유도하여 배달앱 업

체와 가맹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

- 가맹점(음식점)은 “음식 조리 및 서비스 품질 관리”, 배달업체는 “배달”, 배달앱 업

체는 “홍보･마케팅, 시스템 관리” 등 핵심역량에 집중

- 배달앱이 새로운 시장 표준으로 등장하면서, 대부분 영세상인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배달앱을 활용하고 있음.

3)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 가속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예방을 위한 자발적

인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 등 삶을 영위하는데 불가피

한 재화와 서비스를 비대면 형태로 구입하는 행태가 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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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배달을 하지 않았던 음식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에서 먹는 소비자 

감소에 대응하고자 음식배달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

❍ 배달앱 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발전, 생활패턴의 변화로 유망한 플랫

폼 비즈니스로 주목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장 속도가 빨라짐.

- 민간배달앱 업체 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급속도의 시장 확장으로 배달앱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화(홍보-검색-주문-결제-배달)됨.

- 배달앱 업체별 전략적 홍보와 이용료 정책으로 경쟁한 결과 다수의 민간배달업 업체

가 소수의 과점시장을 형성

4) 민간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지자체의 대응

❍ 민간배달앱 업계의 1, 2, 3위 업체 중심으로 소수 독과점시장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 99% 이상을 점유

- 민간배달앱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고, 독점기업이 점유함에 따라 배

달앱 이용료 결정과정을 배달업 업체가 주도함. 

- 향후 배달앱 이용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새로운 시장 표준으로 등장할 대안이 

없다는 우려 등이 제기됨.

❍ 2020년 4월 민간배달앱 업계 1위 업체가 이용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고, 변

경될 이용료 체계가 영세상인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관련 업계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대립

-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과 비대면 음식 배달 주문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앱 업체의 이용료 개편정책은 지역 영세

상인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

❍ 배달앱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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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을 이용하는 지역 상인이 높은 이용료 부담을 호소하자, 이

를 공적영역에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

- 군산시 “배달의 명수”, 인천서구 “배달서구”, 서울특별시 “제로배달유니온” 등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도입･운영 중에 있음.

❍ 다수 지자체가 지역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배달앱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에

서 전라북도의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타 지자체의 정책 트렌드에 맞추어 전라북도 공공배달앱을 도입･운영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공공영역”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

- 지역 상인의 배달앱 이용료 부담을 해소하면서, 민간사업 영역에 공공예산을 투입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함.

5) 플랫폼 사회에서 전북도민 보호 필요성

❍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확산, 플랫폼 사회 진입,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체계 가속화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도민 보호 필요

- 플랫폼 사회･비대면경제체계 가속화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전북도민은 영세상인,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음.

- 플랫폼 사회 고도화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 피해 영역 세분화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영세상인은 민간플랫폼업체가 형성한 플랫폼 경제시스템을 불가피하게 이용해

야 하는 협상력이 낮은 상황에 기인한 문제 예상

- 거대 민간플랫폼업체가 설정한 이용료 체계(수수료, 광고･홍보비, 기타 부가서비스 

비용 등)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

- 민간플랫폼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민간플랫폼업체의 정책･의사결

정에 의해 플랫폼 알고리즘을 불공정 설계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사

실 인지 및 입증에 한계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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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계약이행을 위한 물리적 서비스 제공과정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자 역시 전북도민으로 보호 필요

- 열악한 노동여건, 법･제도 불비에 따른 노동여건 개선 한계,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법･제도 불비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법･제도가 완비

되어도 중개서비스 특성상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플랫폼 사회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소비자로서 도민은 플랫폼 비즈

니스 제품･서비스 가격 상승 일부를 부담해야 함.

- 많은 음식료업체는 프랜차이즈 계약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역 영세상

인이 본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진입하면서 중개업체 중심의 이익구조 실현, 영세상인과 소

비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체계가 형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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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 본 과업에서는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기존 공공배달앱과 차별화된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제안

- 현재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과 유사한 형태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며, 공공배달앱의 도입으로 민간배달앱 독과점화 우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응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영세상인, 소비자) 보호 역할 일

부를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 형성

- 배달앱 시장의 성장속도는 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도입, 지역민 삶의 질 개선 등

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추세이므로 본 과업에서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응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도민 삶의 질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

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본 과업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공공플랫폼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도입전략을 제안하는데 있음.

- 전라북도의 여건과 공적영역이 개입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설정한 “전북형 공공

생활앱”의 개념을 정의

-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및 운영방안 제안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도입과 운영으로 편리한 전라북도 생활, 공정거래체계 구축,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효과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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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가. 공공플랫폼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 공공앱은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사업 추진이므로 공공플랫폼 구축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

- 선행연구는 최근 5년간 온나라정책연구, 학술DB, 연구기관 홈페이지 등 학술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확보한 연구자료를 활용

❍ 공공플랫폼 구축의 주체는 “정부 또는 지자체”이며, 핵심목표는 “지향하는 명

확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있음.

- 초기 단계의 플랫폼은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쌍방향 소통보다는 일방향 

정보제공, 온라인 업무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구축

- 목표달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공공플랫폼은 공공영역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여 현안 해결 및 신규 정책 기획 등에 활용

- 기초 구상단계의 연구가 많아서 실제로 구현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공공플랫폼 구

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음.

- 공공영역에서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이므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방

안이 검토

❍ 플랫폼의 기본은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지만 공공플랫폼의 특성상 일방향성 정

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조회･검색, 주문(예약), 결

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음.

❍ 공공플랫폼 구축･운영방안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는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기존 플랫폼을 연계하여 업무영역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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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플랫폼은 공적예산 투입을 전제로 기반구축, 운영되므로 플랫폼 구축 이후 운영 

활성화 단계를 고려하여 비용절감 방안을 검토

-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성과는 플랫폼 이용성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수, 이

용빈도 등을 높이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함.

<표 1-1> 공공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플랫폼명 운영주체 목적 주요내용･결과

사이버문학광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작가대상, 창작기회 제공, 문학 
향유층 확대 등 문학 활성화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도 30% 수준

포항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포항시 안전 지능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과 
삶의 질 제고

포항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추진 
제안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
화, 표준화 필요

우체국 
금융플랫폼

우정사업본부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산업 패
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우정
사업본부의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활용가능성, 실현가능
성, 이용용이성), 지급결제수단 
간편화･다양화 등

기업SOS넷 경기도 경기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
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 구축

기업지원사업,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 회원관리 등에 활용

기업성장 
종합지원 
플랫폼

한국산업단지
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단계
별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용지 분
양정보제공, 인력양성체계 구축, 
채용박람회 등

기업마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맞춤형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
(자금, 인력, R&D, 수출, 판로, 
컨설팅, 인증 등)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플랫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접근성 제
고, 지원 효율성 극대화 도모

플랫폼 활성화, 공급자 관리, 
수요자 관리 등 분야별 성공요
인 발굴･제안

빅데이터분석
플랫폼

경기도 데이터기반 도정운영 혁신을 위
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운영

기반조성, 안정화, 고도화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
속가능한 정책 성과 기대

U-City 통합 
플랫폼

국토교통부 다양한 상황을 인지, 신속한 상
황처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효
율 개선

U-City 통합플랫폼 데이터 수
집 및 분석을 통하여 공공서비
스와 민간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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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문헌에 출처 표기

플랫폼명 운영주체 목적 주요내용･결과

AoT 프로젝트 시카고
(미국)

도시환경과 시설물 상태 데이터 
수집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살기 
좋은 스마트시티 구현

개인정보보호기준 설정, 가로
등･신호등 센서, 수집데이터의 
객관적 처리, 분석 절차 검토

스마트 더블린 더블린
(아일랜드)

도시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

원천 데이터 취득･처리･분석을 
통하여 시민이 활용하도록 제공

스마트 런던 
계획

런던
(영국)

런던에 봉사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투자하고 좋은 런던 만들기

런던 데이터스토어, 톡 런던, 
런던 대시보드 등 목적에 따라 
사용자 편의 제고

센티로 바르셀로나
(스페인)

다른 시스템 간 정보공유, 기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효율
적인 스마트시티 조성 

디바이스, 센서로 데이터 수신, 
데이터 저장, 분석 후 응용 프
로그램 계층으로 발송

중소기업 
통합적 지원 

플랫폼

충청남도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단일창구, 중개기능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운영조직 확
보 등 대안제시 

판교
테크노밸리 

플랫폼

국토교통부, 
경기도

플랫폼의 플랫폼인 메타플랫폼
을 구축하여 정부, 민간 협력 
효율성 제고

수요자, 공급자, 플랫폼 서비스, 
거버넌스 구성 등 영역별 플랫
폼 운영전략 제시

문화예술 
플랫폼

경기도 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정보, 온라인숍, 아카이브 등 
플랫폼 구성 

플랫폼 운영전략으로 열린 구조
와 운영, 온･오프라인 공간 연
계 지원 등 전략 제시

농축산물 
온오프라인 

마케팅 플랫폼

경상북도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경쟁력 
제고,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 지
역 농축산물 SNS 공동마케팅 
추진 전략 등 제시

일자리 정책 
플랫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정책 플랫폼 구축, 일자
리 재단 설립, 지역 일자리 정
책성과 제고

일자리 정책과정 정립, 지역특
화일자리 발굴, 맞춤형 통합 고
용서비스 등 전략 제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서울특별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교
통편의 제고

플랫폼 서비스별 실현 가능성 
기반의 추진전략, 스마트 모빌
리티 기반 조성전략 제시

전라북도 
물류DB구축

전라북도 지역물류DB구축, 필요한 정보
제공, 물류산업 관측 등 추진

지역물류DB(플랫폼) 구축방안, 
활용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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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선순환에 관한 선행연구

1) 지역화폐

❍ 지역화폐제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자체 주도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필요성에 부응하여 도입, 운영방안 관련 다수 연구가 수행됨.

- 최근 5년간 온나라정책연구, 학술DB, 연구기관 홈페이지 등 학술데이터 검색을 통

하여 확보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

❍ 지역소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상인 보호 등 목

적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화폐를 도입･운영(송경호 외, 2020)

-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화폐를 발생, 유통하고, 주민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

고 받는 경제활동을 지원(희망제작소, 2018)

- 지역소득의 지역 내 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

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

❍ 초기 단계의 지역화폐 도입방안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해외도입성공사례를 토

대로 국내 지역여건에 맞추는 방안이 제시

- 최근 5년간 선행연구는 기존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문제해

결, 향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등에 대한 제안이 많음.

- 지역화폐 도입 당시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화폐 도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

❍ 지역화폐 도입의 주목적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선

순환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간편결제의 보편화에 대응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필요

- 지역의 영세상인 혜택,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용제한 업종에 국한된 효과가 있

음을 증명하는 연구, 재화 거래 뿐 아니라 서비스, 봉사활동 영역으로 지역사회 활

성화를 제안하는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이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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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시사점

김성훈
(2019)

대전지역화폐사례를 모델로 하여 
개선과제와 지속 운영방안 제시

대전지역 지역화폐 개선과제(O2O 유통 플랫
폼 구축, 지방정부 거버넌스, 모바일 기반 간
편결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와 지속가능성
을 위한 운영주체와 수익모델 제안

김수은, 안동신
(2019)

전북지역화폐 “전북코인”의 성공
적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전북코인 도입규모, 영역, 방식, 가맹점, 법정
화폐 태환성 등 제시, 지역화폐 인식 제고, 정
책의제 기반 전북코인 모델 발굴, 편의성 확대 
등 활성화 과제 제시

김정훈, 이다겸
(2018)

기존 타임뱅크(Time Bank) 한계
를 극복하고 참여소득제도 연계된 
타임뱅크 모델 제안

기본소득제도를 보완한 참여소득제도의 플랫폼
으로 타임뱅크 활용방안 제시

남영식
(2020)

지자체 지역화폐 도입 추세에 맞
추어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 및 운
영방안 제안

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유통 활성화, 지자체 
대응방안 등 제시, 창의적 활용 방안, 타 지역 
방문자 지역화폐 유도 방안 등 필요

송경호, 이환웅
(2020)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실증분석

지역화폐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
성, 대형마트 등 대체성이 높은 일부 업종 혜
택이 집중, 해결책 필요성 제기

이상훈 외
(2019)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성과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개선, 향후 발전방
안 제시

지급수단 다양화, 지역화폐 정산소, 공공부문 
지역화폐 유통확산, 권역별 차등화된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설정, 지자체･시민경제 주도 자발
적 추진 체계 등 제시

최준규 외
(2016)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활용방안 검토

지역화폐 인식 확산, 지역의제 기반 지역화폐 
모델 발굴, 정책적 지원방안 구축, 다양한 지
역화폐 운영모델 검토 등 제시

최준규, 윤소은
(2018)

지역화폐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화
폐 활성화 방안을 제시

기초･광역화폐 모형, 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풀뿌리 생태계 조성 지원 병행 
등 대안 제시

희망제작소
(2018)

순천형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안

시민 이해･저변확대, 지역화폐 고도화와 성숙 
지원, 거버넌스 구조, 순천형 지역화폐 진화에 
맞춘 거버넌스 재구축 등 단계별 추진 제안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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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경제

❍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인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활성화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사회적경제방식을 도입한 지역사회 활성화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온나라

정책연구, 학술DB, 연구기관 홈페이지 등 학술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확보한 연구자

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

❍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

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1)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정의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

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 정의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신장

 나.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국민안전 확보

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국민건강 증진

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 전북형 공공생활앱에 사회적경제방식을 도입할 경우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

를 넘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사회복지 정책 등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1)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목적에 따라 사회적경제 개념정의가 다소 차이
가 있으며(김기태, 2017), 본 연구는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
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의 정의와 사회적가치를 반영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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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경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시사점
김기태
(2017)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공약 실
행을 위한 민간활동 활성화를 지
원하는 정책방안 제시

지자체 주도의 사회적경제 정책 활성화, 사회
적경제조직 우수사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 
성공사례 확산 필요

김은경
(2020)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응하는 플랫
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공정경제 
달성

디지털 시대의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플랫폼 
협동조합 제안(청년창업지원, 취약노동자, 플랫
폼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재정지원 등 제시)

배유진
(2019)

협동조합의 참여 확대를 통한 도
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
안을 제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협동조합 형태의 “도시재
생회사” 참여의 제도적 지원사례를 전북생활앱 
가맹 협동조합 적용 검토

신우화 외
(2016)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
한 세부추진과제 제시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육성, 지역문제 해소 플랫폼 구축, 사회
적경제 육성기반 조성 등 제시

염인섭 외
(2019)

대전-세종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
한 지역공동체, 광역공동체 협력
방안 제시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개념 도입, 대전세종 지
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조 확립, 광역공동체 협
력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 제시, “전라북도 
시･군 단위 협력체계 구축”에 시사점 제공

이창우, 이지연
(2015)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방안 제안

경작공간･도시농부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속가능성 증진, 제도적 지원 다양화･구체화, 
도시농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제안

전북연구원
(2019A)

전라북도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성
공요인 분석 및 활성화 과제 제안

완주군 사회적경제 성공요인은 전라북도 지역
확산에 적용 가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전북생활앱 전략 검토

전북연구원
(2019B)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위한 계획 발굴

전라북도 지역사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의 공공앱 
도입 가능성 검토 필요

정회훈, 김광석
(2017)

대구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
립 필요성, 설치, 운영방안 제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지
역소비를 확산하는 형태로 전북생활앱 도입전
략 구상

정회훈, 석태문
(2017)

사회적경제와 새마을운동을 연계
하여 지역 농촌사회 복원, 농촌경
제 활성화 방안 제시

경북 새마을형 사회적경제 정의, 민간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기존 마을공동체 연계 등 실천
전략 제시, 지역기업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생태계 조성 등 제시

한겨례경사연
(2019)

사회적경제를 통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플랫폼 협동조합) 검토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에 따른 플랫폼노동자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소규모 플랫폼 협
동조합과 네트워크 필요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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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 비즈니스 문제와 해결방안

❍ 공공앱은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보이며, 과거에 없었던 거래방식이므로 거래

절차, 참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온나라정책연구, 학술DB, 연구기관 홈페이지 등 학술데이터 검색을 통하여 확보

한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거래는 실제 현실에 적용되면서 예상하지 못

했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신산업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절차를 규율

하는 법률 부재에 따른 문제(정진명, 2017)

- 플랫폼 비즈니스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의 그림자 노동(함형범, 

2020),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노동권익 침해(손헌일, 2010)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편리함에 따라 배달앱 이용자 급증에 따른 소비자 불편사항 증가(한국소비자원, 

2019)와 현행 법･제도상 한계로 입법 및 플랫폼 거래절차상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플랫폼 비즈니스는 정보기술 보편화에 따른 신산업의 유형으로 편리하다는 강

점을 부각하여 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본 과제에서 검토하는 전북형 공공생활앱도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주도한다는 주체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 거래계약의 급증에 따라 관계된 다양한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

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분야별 대표적인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전

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및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영세상인, 소비자, 관광객 등으로 예

상할 수 있음.

- 전북생활앱의 보급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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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그림자 노동, 플랫폼노동자 처우 문제 등 부정적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 필요

- 영세상인, 소비자, 플랫폼노동자, 일부 관광객은 모두 전라북도 도민이므로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

<표 1-4> 플랫폼 비즈니스 문제와 해결방안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시사점

손헌일
(2020)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방도
시의 플랫폼노동자 보호사례

전북생활앱이 활성화될 경우 공공앱 파생서비
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이영주 외
(2019)

정부정책 취지에 맞추어 지역문제 
진단, 해결책 모색의 방법론으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방안

정보기술보급에 따라 다양한 구성원이 사회이
슈제기, 참여문화 확산에 따라 기존 국토정책
의 홍보, 소통방식의 변화 필요

정진명
(2017)

개방성, 비대면성 등 특수성으로 
거래규범, 법률준수에 한계가 있
는 플랫폼에 대한 법률문제 해결
방향 검토

플랫폼 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당사자 간 법률
문제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배제, 플랫폼은 공
유경제의 특성을 지니므로 공공재 관리자 입
장에서 법적 지위 검토 결과 제시

한국소비자원
(2019)

배달앱 관련  불편사항과 해결방
향[계약불이행(24.0%), 환불지연･거
부(20.5%), 시스템･절차(14.5%)]

사업자정보 필수항목 확대, 명확한 취소 절차 
마련 및 고지, 미배달 관련 규정 마련 등 해
결방향을 제시

함형범
(2020)

공공주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의 문제와 해결방안

그림자노동, QR코드의 안전성, 현금없는 사회
의 불안감, 사회적 문제 등 예방되는 문제를 
대비하여 공공앱 결제방식 검토 필요

자료: 참고문헌에 출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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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행연구 시사점

1)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

❍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플랫폼을 구

축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조사, 분석을 위하여 설계

- 데이터 기반의 정책성과 분석, 국민(도민, 시･군민 등) 수요조사 등을 위한 공공 데

이터 축적 및 분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

- 전라북도가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도입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의 혜택, 행정의 혜택, 사회적 혜택 등 영역별 세분화하여 검토 필요

  

❍ (일방적 정보제공의 한계) 공공플랫폼은 공공주관으로 추진되는 특성에 따라 

일방향 정보제공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필요한 공공개방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관계되는 이용자에

게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플랫폼의 기본인 이용자와 제공자 간 쌍방향 

소통에 한계가 있음.

- 공공이 주도하고, 분명한 공공 목적을 갖추더라도 일방적인 정보제공보다는 쌍방향 

이용을 유도하는 콘텐츠,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공공앱 도입목적) 공공배달앱을 운영,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목적

은 현재까지 지역 영세상인 보호의 목적이 강함.

- 본 과제가 시작된 배경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무관하지 않으며,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전라북도의 여건을 고려한 목적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영세상인 보호는 공익적 명분이 분명하지만, 공공 플랫폼이 구축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분명한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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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역할 정립

❍ (민간영역 vs. 공공영역) 현재 배달앱 플랫폼 시장은 민간배달앱 업체가 소비

자와 가맹점의 음식료 배달을 매개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배달앱은 “O2O(online-to-offline) 서비스앱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

하고 사업자가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한국소비자원, 2019)하며 현재 

민간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간배달앱 간 경쟁, 배달앱 시장 재편 등으로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

에서 지역 상인의 피해발생에 따라 공공의 개입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민간영역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

- 현재 공공배달앱 도입검토 및 운영되는 지자체가 소수이지만, 향후 증가한다면 민간

영역에 공공이 개입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역민 대상의 당위성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공공주도 사업의 특성) 강한 공익성과 위험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업체가 독점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 사업을 공공영역에서 직접 추진

- 현재까지 공공배달앱 도입검토･추진 중인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사실상 독점형태로 

운영하여 지역민의 피해가 크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음.

- 최근 기술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도입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공공이 담당

해야 할 당위성은 다양할 수 있으며, 도입검토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 플랫폼 비즈니스는 최근 발생한 사업 형태로 민간에 최적화된 형태

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정거래”를 매개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최적화 과정에서 “소외받는 사람 또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데, 사회적 배려 차원

에서 공공주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음.

-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사업, 지역 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 체계”를 구

축은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할 몫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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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플랫폼 활성화 전략 검토 필요

❍ (공공플랫폼 이용률 제고전략 검토)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와 목적이 분명

하더라도 플랫폼 특성상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함.

- 사용자 이용 목적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이용률

(가입자 수, 사용빈도 등)이 높아질 수 있음.

-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되는 공공플랫폼 이용률은 향후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예상되므

로 도입 검토단계에서 이용률 제고 전략 검토가 필요

- 기존의 공공플랫폼과 같이 단순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정보제공의 기능으로 한정

할 경우 이용률 제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플랫폼 통합화 추세 고려) 각기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플랫폼을 통합하는 

“플랫폼의 플랫폼(통합 플랫폼)”형태가 등장

- 전라북도 빅데이터 허브를 통하여 공공개방데이터, 분야별 데이터 목록을 초기 구축

단계에서 검토 필요

- 플랫폼 통합 트렌드에 맞추어 단위별 세부사업만 검토하기 보다는 연관성이 있는 영

역의 향후 확장, 연계 가능성을 고려

❍ (공공영역의 차별화 전략) 공공플랫폼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공공데이터, 행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화 전략 구상 필요

- 민간플랫폼 차별화 전략으로 현행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 공공데이터를 접목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전기･수소차 차량공유 서비스로 대상을 공공목적에 특화하거나, 공영주차장 예약･결

제･이용 등을 편리하게 유도하는 차별화 전략 등 구상

❍ (행정자원 최적 활용방안) 공공플랫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업체처럼 대규

모의 고용, 조직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자원 활용방안 검토

- 신규 공공플랫폼을 구상하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 이용방법, 홍보 등 영역에서 불가

피한 업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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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

안 검토가 필요

- 예를 들어 전라북도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청, 주요 관광지 등에 설치된 

투어패스 판매소, 안내소 등에서 “공공앱 홍보”, “사용법 안내” 추진

4) 최우선 목적은 “전라북도 경제의 긍정적 선순환 체계”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최우선 목적은 전라북도 경제의 

긍정적 선순환 체계 형성에 맞추어야 함.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소비자가 지역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도민에 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유도함.

- 공공앱의 사용편의성, 실질적 지원 가능성, 지역경제 선순환･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이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제고 활동 필요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요구

-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게 맡기고, 공공이 잘 할 수 있는 영역 혹은 

공공이 해야만 하는 영역은 공공이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 필요

- 합리적 역할분담 고려사항은 “가급적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경제 

참여자의 활동 영역, 공공앱 활용범위 확장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접목)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은 전북형 공공생

활앱과 연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검토

- “사회문제 해결”, “생활역량 강화”, “자원재편 혁신”, “사회가치 확장” 등 사회적경

제발전기본계획(전북연구원, 2019B)은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목적과 유사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도민(영세상인, 중개서비스 종사자, 이용자 등)을 보호하고, 편

의증진목적을 가지므로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연계･추진 시 행정효율증진, 목표성과 

달성에 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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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랫폼 이용에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신유형 거래, 예상문제 검토) 플랫폼 비즈니스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급 속

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됨.

- 공공배달앱 운영상 소비자 권익 문제, 플랫폼노동자 처우 문제, 관련 법･제도 미비

에 따른 한계점을 비롯하여 예상 문제 검토 필요

-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이외에 새로운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입검토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법･제도 정비 유도) 공공배달앱 급증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

하고 있는데,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현행법상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업체”는 판매자, 구매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 계약

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음.

- 현재 새로운 법률을 제･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 중이지만2), 지자체 차원에서 조

례를 제정하여 국가 단위의 법･제도 정비를 유도할 필요성 검토

- 지자체 차원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공 

플랫폼의 공정한 운영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결실로 의미가 있음.

❍ (플랫폼 신규시장 확보와 플랫폼노동자 보호)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신규사업이 탄생할 수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증가 예상

- 플랫폼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면밀한 보호체계를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탄생할 경우 다양한 영역의 중개･파생서비스 육성과정에서 피

해를 입는 노동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 필요

2) “배달대행”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으로 인식,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소비
자 권익 증대를 제도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되어 
2021. 7. 27.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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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앱의 개념과 운영현황
2. 공공배달앱 도입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

배달앱 운영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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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달앱 운영현황과 과제

1. 배달앱의 개념과 운영현황

가. 배달앱의 개념과 특성

❍ 배달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상품(음식)을 주문하면 

사업자가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online to offline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한국소비자원, 2019)

- 기존 계약은 소비자와 사업자(음식료점)의 당사자 거래방식이지만 배달앱을 통한 계

약은 “소비자-배달앱(플랫폼)-사업자(음식료점)” 등 3단계 거래관계가 형성됨(한국소

비자원, 2019).

❍ 배달앱은 비대면 판매･정보거래로 통신판매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정보 고지, 청약철회에 대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음식 배달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 의무를 제외한 배경은 비대면 청약을 하더라도 사

실상 대면거래와 유사하다는 판단

- 배달앱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

제제기,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자정보고지의무 부여, 배달앱 사업자를 통신판

매중개자로 간주하여 연대책임의무부여를 담은 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제3조(적용제외)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
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
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 ”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
조까지 및 제20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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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달앱 운영현황

1) 민간배달앱 운영현황

가) 민간배달앱 시장 현황

❍ 배달앱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국내 배달음식시장 규모확대로 배달앱 이용자

가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결과, 배달앱을 통한 주문서비스 이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24.9%에서 2019년 45.7%로 증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

터 홈페이지. 접속일: 2020. 9. 28.)

- 2018년 기준 국내 민간배달앱 이용자 수는 약 2,500만 명이며, 시장규모는 3조원

으로 증가 추세(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홈페이지. 접속일: 2020. 9. 28.)

- 국내 배달업계는 스마트기기의 보급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시장 규

모를 약 20조원으로 예상(박정양, 2020)

구분 2013년 2015년 2018년

이용자수 87만 명 1,046만 명 2,500만 명

시장규모 3,347억 원 1조 5,065억 원 3조 원

<표 2-1> 민간배달앱 시장규모

    자료 : 한국소비자원(2019). 배달서비스 플랫폼(앱)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4.

❍ 전국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 비율은 2018년 7.6%에서 2019년 11.2%로 증

가하였고, “일반음식점 외”의 이용 비율 증가 추세

- ‘일반음식점’의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 비율이 ‘일반음식점 외’보다 낮은 편이나 이용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업종별로 ‘기타 음식점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2019년 기준 일반음식점 이용비율은 업종별로 중식(8.3%), 서양식(5.8), 한식

(3.6%), 기타 외국식(3.2%), 일식(2.9%) 순으로 나타남.

❍ 배달대행앱 이용비율은 2018년 5.4%에서 2019년 10.0%로 증가하였고, ‘일

반음식점’의 외식업체 배달대행업 이용 비율이 ‘일반음식점 외’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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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일반음식점 이용비율은 업종별로 중식(18.9%), 일식(13.0%), 서양식

(8.6%), 한식(8.0%), 기타 외국식(5.2%) 순으로 나타남.

구분
배달앱 배달대행

이용률(%) 이용률(%)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전체 7.6 11.2 5.4 10.0

일반음식점

소계 6.2 9.4 4.0 8.9
한식 5.3 6.9 3.6 8.0
중식 18.7 37.2 8.3 18.9
일식 3.1 15.7 2.9 13.0

서양식 6.7 12.2 5.8 8.6
기타 외국식 4.3 8.0 3.2 5.2

일반음식점 
외

소계 9.3 13.1 7.0 11.2
기관 구내식당업 0.0 0.0 0.0 0.0

출장･이동음식점업 0.0 0.0 1.5 0.0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1.5 1.6 1.9 2.8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3.1 55.2 38.2 49.4

치킨전문점 45.5 57.4 31.8 49.2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6.4 7.3 4.7 6.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7 10.0 0.7 6.4

주점업 2.2 2.0 1.9 1.8
비알콜 음료점업 2.5 6.6 1.3 4.3

<표 2-2> 전국 외식업체 배달앱･배달대행업 이용 비율

    자료 : KOSIS 홈페이지. kosis.kr.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현황”, 접속일 : 2020. 9. 28.

❍ 2019년 기준 프랜차이즈의 배달앱･배달대행앱 이용 비율은 각 28.9%, 24.8%

로 2018년 보다 증가(배달앱24.5%, 배달대행앱 17.6%)

- 2019년 기준 비프랜차이즈의 배달앱･배달대행앱 이용 비율은 각 6.7%, 6.2%로 

2018년 보다 증가(배달앱 4.6%, 배달대행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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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달앱 베달대행

이용률(%) 이용률(%)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프랜차이즈 24.5 28.9 17.6 24.8
비프랜차이즈 4.6 6.7 3.2 6.2

<표 2-3> 프랜차이즈 및 비프랜차이즈별 배달앱･배달대행 이용 비율

    자료 : KOSIS 홈페이지. kosis.kr.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현황”, 접속일 : 2020. 9. 28.

❍ 2019년 기준 배달앱･배달대행앱 평균 이용금액은 각 318,230원, 611,565원

으로 2018년 보다 증가(배달앱 246,910원, 배달대행앱 470,000원) 

- 업종별로 이용금액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중식(721,373원), 일반음식점 외는 기타 음

식점업 중 치킨전문점(793,054원)이 가장 높음.

구분
배달앱 배달대행

평균 이용금액 평균 이용금액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전체 246,910 318,230 470,113 611,565 

일반음식점

소계 235,386 338,720 338,786 525,302 
한식 245,034 392,673 282,860 500,659 
중식 168,969 235,944 552,956 721,373 
일식 256,042 382,619 587,065 441,226 

서양식 397,296 150,165 466,538 325,425 
기타 외국식 279,009 312,091 979,702 645,878 

일반음식점 
외

소계 255,401 301,943 552,761 687,663 
기관 구내식당업 0 - 0 -

출장･이동음식점업 0 - 143,145 -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162,679 587,612 131,859 388,68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321,533 306,955 712,666 706,087 

치킨전문점 272,610 324,038 522,185 793,05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117,213 181,861 327,224 633,980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176,210 565,764 110,258 140,688 

주점업 201,031 243,017 705,415 384,897 
비알콜 음료점업 172,608 240,676 113,823 396,138 

<표 2-4> 배달앱･배달대행앱 평균 이용 금액
(단위 : 원)

   KOSIS 홈페이지. kosis.kr. “배달앱 및 배달대행 이용현황”, 접속일 :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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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배달앱 주요 업체 현황

❍ 민간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3개 플랫폼이 과점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

- 닐슨코리아의 2018년 기준 국내 민간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

(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순으로 나타남(중소기업연구원, 2018)

- “요기요”, “배달통”의 운영사인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로 하였으며, 공정위의 조건부3) 합병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배달앱 독점시장 우려(공

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28.)

❍ 최근 쿠팡과 위메프는 각각 “쿠팡이츠”, “위메프오”라는 배달앱을 개발･운영하

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임(한국소비자원, 2019).

플랫폼명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회사명

(주)우아한 형제들 (주)알피지코리아 (주)배달통

최대주주
Hillhouse BDMJ 

Holdings Limited*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시장점유율
(2018년도 기준)

55.7% 33.5% 10.8%

서비스 시작 2010.6. 2011.11. 2010.4.

<표 2-5> 주요 업체별 현황

    *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배달통, 요기요)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인수계획 발표(2019.12.13.)하였
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결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지분 매각 조건을 부여, 조건을  
달성할 때까지 기업결합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28.)

    자료 : 한국소비자원(2019). 배달서비스 플랫폼(앱)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5.

❍ “우아한 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2개사의 주요 배달앱 서비스 결제액

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결과 배달앱 플랫폼 이해관계자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딜리버리히어로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을 매각하는 조건을 부여하
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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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조사함.

- 2020년 8월 기준 배달앱의 결제금액은 1조 2,050억 원이며 결제자수는 1,604만 

명으로 추정(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홈페이지, 접속일: 2020. 9. 23.)

- 코로나 19가 확산된 3월(1조 82억 원)보다 높으며, 결제자수는 3월(1,628명)에 이

어 두 번째로 높음(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홈페이지, 접속일: 2020. 9. 23.).

구분
2019년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결제자수 1,261 1,184 1,197 1,127 1,232 1,326 1,375 1,628 1,544 1,381 1,339 1,504 1,604

결재금액 689 637 673 637 706 761 854 1,082 983 874 884 944 1,205

<표 2-6> 주요 배달앱 월별 결제금액
(단위 : 만명, 십억)

    자료 :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 홈페이지(https://www.wiseapp.co.kr). 접속일: 2020. 9. 23. 

다) 민간배달앱 이용료 현황

❍ 민간배달앱은 정액요금제, 건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료 체계는 배달앱 간 차이가 있음.

- “배달의 민족”은 주문액의 5.8%를 받는 “오픈서비스” 형태의 요금체계로 개편을 시

도하였으나, 배달수수료부담을 호소한 영세상인의 반발로 “오픈리스트(배달매출액 

6.8%)”, “울트라콜(월 88,000원)” 체계 복귀4)

- “요기요”는 주문 건별 수수료가 12.5%이며, 광고 노출을 위해 월정액 요금제인 “우

리동네 플러스” 운영과 프랜차이즈와의 제휴를 통한 할인을 제공

- “배달통”은 중개수수료가 건별 2.5%로 가장 낮으며, “리스팅”, “프리미엄”, “프리미

엄캐시백” 등의 광고상품을 통해 월 2만에서 7만원의 광고비를 책정

❍ 최근 공공배달앱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민간배달

앱이 등장하고 있음.

4) 민간배달앱 시장 독점화로 인한 이용료 체계 개편 시도가 지역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연계되어 지자체 주도의 공공배달앱 도입 검토를 촉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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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업 위메프는 건별 5%의 수수료율과 주 8,800원의 정액 수수료 중 선택이 

가능한 “위메프오”를 출시

- “쿠팡이츠”는 입점 후 3개월간 결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받고 있으며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 중

구분 내용

배달의 민족
  오픈리스트(광고) 건당 6.8%
  울트라콜 월 88,000원

요기요
  건별 12.5%
  우리동네 플러스 : 공개 입찰방식, 최고가 기준 낙찰

배달통
  건별 2.5%
  리스팅, 프리미엄, 프리미엄캐쉬백 월 2만~7만원 광고비

위메프오   건별 5% 또는 매주 8,800원 중 선택

쿠팡이츠   1건별 2,000원(건당 1,000원 프로모션)

<표 2-7> 주요 민간배달앱 이용료

    자료 : 각 기업 가맹점 홈페이지 재구성

라) 민간배달앱 운영 전략

❍ 배달앱은 소비자(주문고객)가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배달앱 사업자가 가맹점주

에게 주문사항을 전달･배달하는 형식으로 운영(한국소비자원, 2019)

       자료 : 한국소비자원(2019). 배달서비스 플랫폼(앱)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3.

<그림 2-1> 배달앱 주문 흐름도

❍ 광고･홍보, 주문매칭, 결제 등 플랫폼 기반의 편리성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

으며, 플랫폼 가입자 수가 민간배달앱의 경쟁력을 결정함.

- 민간배달앱은 만족도 자체분석, 인기메뉴 정보 제공 등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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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비자 맞춤형 정보 발송으로 배달앱 이용을 유도함.

- 플랫폼 기술력과 주문･결제의 편리성, 고객 불만의 적절한 대응, 홍보･마케팅 전략 

등 기술적 영역과 유지･관리의 안정성 등이 중요

❍ 가맹점은 취급제품과 서비스 보편화로 광고･홍보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여 

민간배달앱 서비스를 이용

- 전통적인 광고･홍보역량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전환하였고, 배달식품의 

신선도 보장을 위한 차별적 홍보대상이 인근 소비자로 한정

- 주문과 결제, 배달방식 선택 등 편리성, 이용후기 작성에 따른 보상, 각종 할인쿠폰 

제공 등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증가 추세

- 배달앱 고객관리는 전문 마케팅의 영역으로 민간배달앱 운영업체는 고객서비스 관

리, 플랫폼 유지･보수, 신규서비스개발 등 전문 관리팀을 운영함. 

마) 민간배달앱 관련 애로사항

❍ 온라인을 통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앱 이용자의 애로사항, 불공정거래

로 인한 영세 자영업, 영세상인의 어려움이 증가(정책기획위원회, 2019)

-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2019년 8월 기

준 267건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

- 소비자의 불만 유형은 계약 불이행 166건(24.0%), 환불 지연･거부 142건(20.5%), 

시스템 절차 100건(14.5%) 순으로 나타남(한국소비자원, 2019).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계

소비자상담 건수 108건 135건 181건 267건 691건

<표 2-8> 연도별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단위 : 건)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9). 배달서비스 플랫폼(앱)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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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유형 건수 비율
미배송 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66 24.0

환불 지연 거부 142 20.5
시스템 절차 100 14.5
이물질품질 85 12.3

기타(단순문의) 73 10.6
표시사항 52 7.5

서비스(응대배달) 49 7.1
이벤트 24 3.5

계 691 100

<표 2-9> 배달앱 관련 불만 유형(소비자)
(단위 : 건, %)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9). 배달서비스 플랫폼(앱)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7-8.

❍ 영세상인의 배달앱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광고비 과다, 광고수단 제한, 가맹

점 책임 전가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

- 2018년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세상인의 배달앱 

관련 불공정행위는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 사유에 대해 판

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6.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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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광고비 과다
 가맹점에게 상품 노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유도하고, 이에 따
른 광고비를 과다하게 청구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  가맹점에게 고객 주문 접수 시 전용단말기 사용을 강제

광고 수단 제한  전단지 배포 등 가맹점 자체 광고 수단 제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경쟁 배달앱과 거래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 광고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

직원 부조리
 판매활동과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일방적인 정산 절차
 수수료 정산 시 세부내역에 대해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판매
자는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정산관련 세부내역을 알 수 없음.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배달앱의 과오
나 오류 등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가맹점에게 전가

배달앱-가맹점 간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부재

 배달앱-가맹점 간 합의된 계약서 없이 서비스 제공, 배달앱-가맹점 간 
법적 분쟁 시 가맹점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리함.

<표 2-10> 영세상인의 배달앱 불공정행위 유형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2018).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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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배달앱 운영에 따른 문제인식

❍ (민간배달앱 이용료 부담) 비대면 경제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안착한 주문･배달

서비스가 소수과점시장 형태로 형성되면서 배달앱 이용자의 비용 부담 증가

- 배달앱 업체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광고료 과다 청구 등

으로 자영업자 피해와 독점시장 우려

- 배달 수수료 인상, 이벤트, 쿠폰발급 등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배달료, 음식가

격 인상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

❍ (플랫폼 빅데이터 독점, 진입장벽) 시장점유율이 높은 배달앱업체는 플랫폼 이

용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효율･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구축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앱 업체의 고객정보 독점

은 음식배달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 소비자 맞춤형 메뉴 추천, 매출 데이터, 상권 특성 등 빅데이터와 거래상 우월한 지

위, 협상력을 시장경쟁의 장벽으로 활용

❍ (치열한 홍보비 경쟁) 인근 지역의 주문을 독점하기 위한 일부 가맹점의 “깃발 

꽂기”는 배달앱 중복 노출을 위한 홍보비 경쟁 유도

- 일부 가맹점이 배달앱 화면상단을 독점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같은 업소를 중

복 노출하는 “깃발꽂기”는 홍보비 추가 부담 유도

- 플랫폼 홍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료와 별개로 홍보비를 부담하고, 대부분 이용

자가 홍보비를 지불함에 따라 광고효과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음.

❍ (투쟁선 정책)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투쟁선(fighting ship)*정책을 추진

할 경우 공공배달앱, 타배달앱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자본력이 있는 시장주도자가 신규시장 진입자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추후 독점시장에서 회복, 소비자는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됨.

- 민간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 격차가 커지면 시장경제의 붕

괴, 관련 업체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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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려면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 편리성을 제고

하는 인프라 구축, 운영비 조달방법 등 검토 필요

* 투쟁선(fighting ship): 과거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에서 동맹선사가 맹외선사와 
경쟁할 때, 가맹선사의 특정선박을 투쟁선으로 선정하여, 채산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운임
으로 동일 항로, 동일 시간에 취항시켜, 맹외선사를 항로에서 축출하는 방법, 채산성이 없
는 낮은 운임으로 취항하여 발생한 손실은 동맹선사 간 공동 부담  

❍ (배달업자 안전이슈) 배달앱에서 주문, 결제 등 본원적 계약이 이루어지며, 계

약이행의 종결을 위한 배달업자 안전문제 검토 필요

- 급증한 배달수요이행을 위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배달앱 업체에서 대규모 라이

더를 모집, 경쟁업체, 공공배달앱 주문을 이행할 라이더 확보 한계

-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른 배달업자의 안전문제는 기존 노동계약관계에 따

른 문제와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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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배달앱 도입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

가. 민간배달앱 업체가 형성한 배달앱 시장

❍ (자유시장경제체제, 배달앱업체의 노력) 배달앱시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로 민간기업이 발굴하여 개척한 영역

- 현재의 주문･배달 플랫폼 서비스가 표준으로 안착한 것은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서 

서비스 영역 발굴, 플랫폼 개발 등 민간기업의 적극적 창업 활동에 기반

- 배달앱 시스템 구축, 이용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고객 편의 제고를 위

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노력의 결과 배달앱 시장이 형성

❍ (사적자치의 원칙) 배달앱 시장은 음식주문･배달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도입, 

이용자(가맹점, 소비자 등)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 기반으로 형성됨.

- 음식배달업체는 핵심역량인 “음식제조”에 집중하고, “홍보･마케팅”, “배달”, “고객관

리” 등은 비전문영역을 분업형태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플랫폼 이용서비스 계약체결

- 당사자가 합의한 플랫폼 이용서비스 비용이 초기와 달라졌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

은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할 때 “민간배달앱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이용료 인상 등)”의 해결 필요성이 있음.

- 배달앱 시장의 일부 기업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발생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타당

❍ (공공의 역할범위 검토) 일부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은 지역상인 보호

와 지역민 혜택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민간서비스 영역과 

관련한 공공의 역할범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의 역할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음.

- 지자체는 공정한 거래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책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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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배달앱 업체가 발굴･육성한 신규시장영역에 공공배달앱으로 대응하는 것

은 여러 의도를 함축하고 있으며, 도입목적, 운영전략, 예산 등 검토가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보호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플랫폼 트렌드를 접

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배달앱을 개발･운영하여 일부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지

역민을 보호하는 실익을 넘어서, 플랫폼 사회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의 역할

범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나. 배달앱 운영현황 시사점

❍ (플랫폼 비즈니스의 공적활용 가능성)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 운영현황과 사

례를 통하여 플랫폼 비즈니스의 공적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보편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 증가추세는 코

로나19가 촉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속화됨.

-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향후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음.

- 공공영역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순기능을 적용하여 기존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지역사회 활성화 관점에서 검토

❍ (공정거래 중요성 인식제고) 사회전반에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공정한 플랫폼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 플랫폼 비즈니스는 운영주체의 의지에 따라 일부 계층, 지역을 배제할 수 있는 차별

적 요소가 부합할 수 있음

- 민간 플랫폼 운영업체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계층, 지역 등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며, 민간 업체의 효율성이 일부 지역, 계층의 한계로 인식 

-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알고리즘 체계상 차별이 없도록 감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역할은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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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안전장치 필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플랫폼으로 

실시간 수집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차별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

- 예를 들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배달앱업체가 확보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유망한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해당 업체의 위협요소로 작용

- 영세지역상인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로서 지역민의 혜택과 삶의 질을 제

고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에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지역경제 수호를 위하여 공공의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하는 도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역주민의 보편적 혜택 가능성 검토

❍ (공공앱 개발･운영에 따른 공익적 가치) 공공배달앱은 배달앱 시장에 공공이 

참여할 당위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지역 영세상인과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은 지자체의 

보호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현재까지는 공공배달앱 개발 및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가 다소 많지만, 향후 타 지자

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성과,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파생하는 문제점 등 상황변화에 따

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전라북도는 공공앱 도입 및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기존 지자체에서 검토

한 지역상인 및 주민 보호를 상회하는 공익적 가치 발굴이 필요

❍ (지역주민 보편적 혜택에 초점) 배달앱 이용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혜

택을 입을 수 있는 분야 검토

- 배달중개서비스에 전북도와 시･군의 예산이 투입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지역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서비스(예: 음식료 배달)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민의 보편적 혜택에 초점을 맞

추고, 민간배달앱 업체와 경쟁보다는 전라북도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 궁극적으로 공공플랫폼 이용자를 “전북도민”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혜택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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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간기업 영역과 공공영역의 절충

❍ (개발단계 협력) 공적 예산지원으로 공공앱 개발을 시작할 수 있으나, 실제 플

랫폼 개발 및 구축은 전문업체에서 수행

-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양한 상황, 당사자 등 예견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단계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업체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

- 준비단계에서 단순 민간개발업체가 플랫폼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용, 운영 활성화 관

점에서 참여하는 예상 가맹점, 중개배달업자, 소비자 등의 참여를 독려

❍ (운영주체 검토) 주문, 결제, 배달로 이루어지는 계약절차를 이행하므로 운영주

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공앱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영역(직접, 위탁)과 민간영역(위탁)이 있으며 각기 장･
단점이 존재

 공공영역이 운영할 경우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성 유지, 불공정 행위 감시에 따른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지역영세상인 마

케팅 지원 등 혜택이 예상됨.

 민간영역이 위탁 운영할 경우 트렌드 변화에 긴밀한 대응이 가능, 공공앱 기반 신규 

비즈니스 개발 등에 강점이 있음.

- 공공앱 운영을 담당할 주체(공공 또는 민간), 단독 운영에 한계가 있다면 적정한 범

위에서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공공플랫폼 활성화전략) 공공앱이 개발되어 운영될 경우 활발한 이용을 위한 

공공앱 활성화 전략 추진에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이 필요

- 공공앱에서 취급하는 제품, 서비스의 영역에 따른 다양한 참여주체, “주문-결제-배

달”로 이어지는 중개배달업, 시･군 지리적 경계에 따른 시･군과의 협력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신규 협동조합 결성 또는 기업의 창업 등을 유도

 광역지자체가 공공플랫폼 구축하는 방안(광역지자체 개발･운영)과 플랫폼의 플랫폼 형

태(시･군 맞춤형 개발･운영)로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다양한 주체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공공앱 활성화 전략은 민간영역에서 고민하되, 공

정한 운영과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영역의 주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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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질적 이용자 확보 전략과 공공앱의 자립운영 가능성

❍ (공공앱 성과지표, 이용률) 공공앱의 성과는 이용률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용

률은 가입자의 수, 이용빈도 등 객관적 측정이 가능

- 기존 공공앱은 민간배달앱과 경쟁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이용 시 할인혜택 부여, 지

역 상인을 대상으로 플랫폼 이용부담 경감을 차별화 요소로 제시

- 경제적 혜택은 더 큰 경제적 혜택으로 왜곡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혜택 이외에 이

용자(가맹점, 소비자 등)를 확보하는 전략 검토 필요

❍ (공공앱 자립운영 전략) 본 과제에서 검토하는 공공앱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예산투입보다는 공공앱 자체가 매개가 되어 이익을 발생하도록 구상하고자 함.

- 초기단계 공적예산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공 플랫폼 운영과정에서 부

가가치가 발생, 해당 부가가치를 매개로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공배달앱 형태는 공적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보

호, 삶의 질 개선 등 효과를 장기･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립전략 설계 필요

- 공공앱 자립운영 전략을 구상하면, 공적 예산투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

으며, 공공주도형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목

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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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운영사례
2. 공공배달앱 운영사례
3. 사례연구 시사점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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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연구

1. 플랫폼 운영사례

가. 일자리 플랫폼 운영사례

❍ 일자리, 취업 영역에서 취업희망자(구직자)를 유인하고, 채용희망자가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시작,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라 모바일 방식으로 발전

- 채용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민간업체

는 채용홍보비용을 주된 수익원으로 운영, 채용 관련 부가서비스 개발

- 채용플랫폼은 채용정보가 필요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고, “채용”에서 파생되는 

역량교육,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집중, 채용 관련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

❍ 채용플랫폼 민간업체는 “채용”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비핵심역량 업무를 플랫폼 업체가 담당(직접 수행 또는 중개)하는 형태

- 채용 관련 업무는 기업 운영에 중요하지만 실제 기업 고유의 업무가 아니므로 채용 

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발굴

- 채용플랫폼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개 채용광고, 채용절차 대행, 채용관련 각종 

평가대행 등으로 구성

 채용광고(온라인 채용관(PC･모바일･결합버전), 배너광고 등), 인재검색, 채용문자 발송, 

채용관련 기업러닝 프로그램, 인적성 등 각종 평가대행, 채용대행, 재취업지원대행, 채

용안내문제작 등

❍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취업정보를 제공하

는 공공정보플랫폼임.

- 구직희망자에게 지역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신청, 입

사지원, 맞춤정보 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채용희망자에게 지역별, 직종별 인재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신청, e-채용마당 등 채

용지원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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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과 관련된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직업탐방, 진로상담 등 공공채용서비스를 제

공하고, 고용동향 정보(일자리 동향, 통계자료, 연구자료 등)를 제공

- 공공플랫폼 특성상 “청년강소기업체험, 인턴십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

❍ 4차 산업혁명시대, 비대면사회 등 일자리 형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본질적

으로 “채용”의 수요와 공급이 있으므로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

- 산업특성과 업무방식 차이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형태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맞추어 채용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영역 확장을 예상

❍ 채용중개플랫폼 운영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서 플랫폼은 운영하는 

형태이며, 소수의 과점업체 형태로 운영  

-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제공플랫폼과 민간채용중개플랫폼은 기본역할은 일

자리 정보제공으로 유사함. 

- 정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은 영세기업, 지역민 채용 지원 등 민간플랫

폼 비주력 영역에서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 별도 이용료가 없는 공공채용중개플랫폼은 민간채용플랫폼 이용료가 부담되는 지역영

세기업과 채용취약계층을 지원

 지역거주자의 지역기업 채용을 알선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별 고용센터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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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중개플랫폼 운영사례

1) 부동산거래중개플랫폼

❍ 부동산 매매, 임대차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주선을 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는 오프라인 상담, 현장방문 등이 불가피하여 공인중개사의 오프라인 중

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 알선이 이루어짐.

- 부동산을 얻고자 하는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실제 방문하여 여건을 확인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요구 

❍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실제 공간 확인 한계를 스마트기기 보편화에 맞추어 

“직방”, “다방” 등 부동산거래중개플랫폼이 등장

- 스마트기기에 친숙한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부동산 거래정보가 중개앱을 통해 전달

되고 있음.

- 부동산거래중개플랫폼의 등장으로 거래자 간 직거래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직거래

하는 이용자가 생기고, 기존 공인중개서비스에 활용되는 형태로 서비스 구조 변화

❍ 구매자 중심의 “다방”, “직방” 등 플랫폼에 대항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을 개발하여 부동산거래중개플랫폼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중개가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맞춤형 거래정보검색 편의성”, “허

위매물 정보 차단” 등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

-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해야 하므로,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등 스마트기기 이용자 접속코드를 플랫폼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편의성을 제고

❍ 부동산거래중개플랫폼 운영업체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안

- “인구이동”, “일조량 데이터” 등 주거환경 데이터 제공, VR(virtual reality) 기술 도입 등 

부동산거래 시 이용자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고려사항에 대한 순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

- 스마트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플랫폼 비즈니스는 정보독점 구조를 타파하

고, 필요한 정보제공, 맞춤형 서비스 제안 등 거래중개 효율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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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물품거래중개플랫폼

❍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역은 중고물품거래중개시장으로 확산되어 중고물품 거래

정보를 알선하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이루어지던 중고물품거래를 세분화하여 “당근마켓”, “번

개장터” 등 근거리 중고물품거래정보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

- 휴대가 가능한 중고물품부터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특수물품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중고물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고물품거래는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경제적 실익과 자

원절약, 환경보전에 동참했다는 사회적 기여, 착한소비 문화에 동참하는 것으

로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

- 플랫폼의 기본 운영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남기는 중고물품거래정보를 접속자 거리기

반으로 보여주고, 거래매칭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 전송 기능을 탑재

-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료나눔 등 자발적인 이벤트를 

유도하여 지역기반 플랫폼으로 성장

❍ 부동산, 카센터, 퀵서비스, 식당, 이사서비스업체 등 지역 영세상인의 광고를 

노출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효과를 제고

- 지역 영세업체의 홍보･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 영세상인의 광고를 탑재하여 

영세업체의 지역 기반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

-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지역 영세업체의 광고, 이용경험 축적 등은 지역

업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광고수익은 중개플랫폼 운영 자본으로 활용

❍ 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의 중고물품거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허위거래물

품정보를 배제하고자 함.

- 중고물품거래의 장애요인은 “이용자 불신”에서 비롯되는데, 플랫폼마다 이용자 거래 

후기, 만족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용자 간 신뢰도 제고

-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중고거래가 아닌 이용자 정보가 플랫폼 기반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안정적･지속적 중고거래중개플랫폼 운영 기반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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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류정보플랫폼 운영사례

❍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등록된 개별 차주(실제 운전사)는 운송업체와 수출입업

체 간 물류계약정보에 따라 운송을 수행하며, 중개수수료를 운송업체에 지급

- 운전을 하면서 복화화물(목적지에서 복귀할 때 적재하는 화물) 계약 체결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운송업체에 지입형태로 가입

- “화물24”, “화물맨”, “원콜”, “지팬스스마트로” 등 다양한 업체에서 개별 차주와 수

출입업체 간 운송계약체결을 지원

❍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다단계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와 함

께 물류거래정보플랫폼 서비스가 제공

- 화물자동차 운송차주와 수출입 화주 간 직접적인 거래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는 여

건에서 등장한 운송업체는 수출입 화주와 운송차주 간 운송계약 중개를 담당

- 운송업체의 다단계 거래관행으로 실제 운송차주가 수령하는 운송대가는 거래주선수

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운송차주의 불만, 일정 수익을 위하여 무리한 운송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높아지는 사회문제 야기

- 법･제도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화물자동차 안

전운임제 도입” 등 공공영역의 대응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차주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모바일 물류거래정보플랫폼 서비스 개설

❍ 화물자동차 운송차주는 일과시간에 운전업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수출입화주 

거래계약 체결에 한계가 있음.

- 현실의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차주의 업무 특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법･제도의 개선으로 운송계약 주선수수료를 낮출 수 있지만, 실제 운송계약체결의 어

려움이 지속되면, 바뀐 제도가 화물자동차 운송차주에게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장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차주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다음 운

송계약을 체결”하여 플랫폼 비즈니스가 실질적 문제 해결에 활용

- 모바일 물류거래정보플랫폼은 수출입 화주가 운송요청 정보를 등록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차주가 운송요청에 응답, 운송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51 -

- 화물자동차 운송차주는 국내 주요 물류허브(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에서 복귀하

는 복화화물 운송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라.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사례 

❍ 스마트기기에 친숙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의 무료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전략

-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여 인터넷 통신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건별 이용료를 

부과하던 문자 메시지를 무료 메시지 서비스로 전환

- 무료 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집결한 플랫폼 이용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

스 확산에 따라 사진과 개인 정보를 등록하며 SNS로 활용

- 사진, 파일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 메신저를 대체하는 “국민메신저”로 

자리매김하였고, 점차 “국민생활플랫폼”으로 발전

❍ 메시지 전송앱에서 국민생활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은 대한민

국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 점유에 있음.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는 초

기 이용자 확보에 기여

- 현재 전화(화상, 음성), 메시지전송,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 무료기반 서비스를 지속

하며 플랫폼 이용자 이탈 방지

- 플랫폼 이용자에게 홍보･마케팅을 하려는 기업,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업체에

게 고객 홍보, 접속 인증 서비스, 제품･서비스 판매업체 중개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확보

❍ 카카오T는 카카오톡으로 대규모 이용자 그룹을 확보한 카카오에서 콜택시, 대

리운전 등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중개영역을 확장한 사례임.

- 카카오톡, 카카오내비 등 선행단계 기술개발과 사용자 확보를 토대로 택시운전자와 

이용승객,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간 정보를 매칭

- 기존 전화를 통한 중개방식의 불편함을 친숙한 스마트 기기로 해소하고, 운전자 정보, 

지인과 동선 공유 등 이용자 안심제고를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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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이용자 점유 강점을 활용하여 지인에게 선물하기, 경조사비 송금 등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생활편의기능을 제공

- 선물용 제품 개발은 해당 업체에서 담당하며, 모바일 판매중개점의 기능을 담당하여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선물 문화를 형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취득

- 전국 각지에 분포한 편의점을 오프라인 은행으로 활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조사비 송금 시 계좌번호를 묻는 번거로움 해소,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지원

❍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수의 이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개발･차별화함.

- 스마트기기 보편화에 따른 정보독점 완화, 모바일 소비자 행태 변화, 코로나19로 촉

발된 비대면 사회 등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 가능

- 플랫폼 이용자 수가 빅데이터 가치로 연결되므로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는 이용자 확

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

❍ 플랫폼의 성공여부는 성실한 이용자의 규모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신생 플랫폼 

업체는 기존 선도플랫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플랫폼 회원가입 시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등 플랫폼 주력업체의 이용자 아이디

를 등록･연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선택권 부여 

- 플랫폼 주력업체는 업계 지배력을 높이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업체의 단기간 회원 

모집 효과, 회원 인증서비스 역량을 활용하는 현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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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플랫폼 비즈니스 부정적 사례

❍ (플랫폼 알고리즘 불공정설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포털 1위 업체의 쇼

핑, 동영상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 불공정설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

림(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0. 10. 7.).

-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고, 경쟁

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하단에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쇼핑 약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을 부과

- 알고리즘 조정･변경상황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불공정설계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권한을 가진 공적영역의 개입이 필요

 

❍ (플랫폼 신뢰문제) 플랫폼은 비대면 기반 상호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배달앱 사례에서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사례 증가

- 배달앱 리뷰관리에서 가맹점은 고객유치･유지 목적, 이용자는 요구사항 미충족시 허

위･악성 리뷰를 남기는데, 플랫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검토 필요

- 배달앱업체는 허위･악성리뷰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리뷰테

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다수의 이용자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랫폼 비즈니

스는 “신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성공모델로 발전하기 힘듦.

❍ (플랫폼노동자 문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는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연

계되어 플랫폼노동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배달앱 사례를 살펴보면 라이더(배달업자)의 계약 형태가 기존 고용계약이 아닌 일

감 거래 형태로 이루어짐. 

- 배달 건수에 맞춘 계약이 체결되어 라이더의 노동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으며, 플랫

폼 비즈니스 체계의 특성상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노동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플랫폼노동자는 기존 노동자와 다른 형태의 계약, 노동 환경, 법･제도의 불비에 따

른 문제에 노출될 염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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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배달앱 운영사례

가. 지자체별 운영･개발사례

1) 군산시, 배달의 명수

가) 도입목적

❍ (지역상인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민간배달앱을 이용하는 영세상인의 과도한 

이용료 부담 완화, 군산시민에게 지역화폐 할인혜택을 제공

❍ (모바일 유통환경 구축)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에게 모바

일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골목상권을 회복

❍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 지역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쇼핑환경을 구

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나) 도입･운영방식

❍ (군산시와 플랫폼 개발･운영업체 협력) 군산시와 플랫폼 개발･운영업체가 지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

- (배달앱 개발, 정책･행정 지원)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운영정책 일관성 유지, 지속 발

전전략 수립, 안정적 예산 책정 등 “배달의 명수” 운영기반 조성

- (서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운영업체는 “배달의 명수” 앱 서비스 운영관리, 유

지･보수, 가맹점 관리, 고객 분쟁대응 등 담당

❍ (배달의 명수 차별화 전략) 지역상인, 군산시민에게 기존 민간배달앱과 차별화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도모

- 영세상인에게 부과되었던 가입비, 중개수수료, 광고료 등을 제거하고,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는 군산지역 상인의 플랫폼 이용부담을 줄임.

- “배달의 명수” 앱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군산사랑상품권 결제 유도

(군산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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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간 과도한 경쟁지양) 이용자와 거리 순서로 상호노출, 적정한 할인혜택

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지양

- 민간배달앱은 광고･홍보료 수준에 따라 소비자 노출빈도가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배

달의 명수”는 이용자와 거리 순서로 상호를 노출

- “배달의 명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민간배달앱에서 실시하는 리뷰평가를 

강제하지 않음.

- 민간배달앱에서는 업체 간 할인 행사로 인해 출혈 경쟁이 발생하고 손실의 일부가 

영세상인에게 전가되므로, 할인 행사를 제한(할인쿠폰 최대 2천원, 종류도 배달료무

료, 할인쿠폰 등 단순화)

<배달의 명수 첫화면> <서비스 확장분야> <지역상품권 모바일결제>

     자료: 배달의 명수 앱 캡쳐화면. 접속일: 2021. 2. 20.
<그림 3-1> 배달의 명수 플랫폼 구성

다) 도입･운영성과

❍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개발･구축 용역(2019. 7.)을 발주, 2020년 3월 전국 지

자체 최초 공공배달앱을 정식 운영

- “배달의 명수” 앱 출시 후 2021년 1월말 기준 가입자 수는 약 12만 명으로 출시 

당시 약 5천 명에서 11만 명 이상이 증가

- “배달의 명수”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말 1,137개소(운

영중 955개, 준비중 18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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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1,103개소(97%)이며,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은 970개소(85%)로 앱기반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증가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장려하여 전체 매출 중 

54.8% 차지

 “배달의 명수” 앱 출시 이후 집계한 총 주문이행건수는 약 33만 건, 약 79억 원이며 

이 중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주문은 약 18만 건, 약 43억 원을 차지 

<표 3-1> 배달의 명수 매출내역(2020. 3. 13.~2021. 1. 26.)

구  분 총  계 상품권 카  드 현  금

누계건수(건) 325,725
178,345
(54.8%)

130,780
(40.2%)

16,583
(5%)

누계주문(원) 7,879,023,478 4,325,593,090 3,180,098,988 372,950,600

    자료: 군산시청 제공자료. “군산시-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자료”, (2021. 2. 3.)

❍ 지역 소비자와 영세상인이 참여하는 상생어플 형태로 영세상인의 자발적인 이

벤트 참여와 소비자의 착한 소비 릴레이 등 새로운 배달앱 문화 형성

- 민간배달앱과 같은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할 수 없지만 할인쿠폰 제공, 무료배송 서

비스, 리뷰이벤트 등에 2021년 1월말 482개 업체가 참여

- 배달앱 이용료 절감을 지역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가맹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할인혜

택은 최대 2,000원 상한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

- 배달앱 이용 소비자는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하여 SNS 사용후기, 인증사진 게

재 등 자발적인 착한 소비 릴레이 운동 동참

❍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추진한 결과, 이

용자의 84.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달의 명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중 1,734명(84.1%)이 만족한다고 

응답(조사기간: 2020. 12. 17.~23., 총 응답자: 2,060명).

-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가장 높은 60.6%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배달의 명수” 앱에

서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배달의 명수” 앱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이

벤트, 배달 업종 추가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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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명수”는 현재 음식배달에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군산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전략 수립

- “배달의 명수” 1단계 사업(음식배달)성과를 기반으로 꽃집, 건강원, 방앗간, 정육점, 

떡집 등 타 품목 확장을 추진

- 영세영세상인의 비대면 시장 진출기회를 도와 기존 배달앱에서 주문하지 못했던 품

목의 근거리 배송 사업을 추진

- 로컬푸드(지역 특산품), 골목슈퍼 활용 서비스, 마감판매알림 기능을 접목하여 지역

내 활용가치를 높이는 “군산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을 지향

 “배달의 명수”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업종 다양화를 추진하게 된 근거는 실제로 “배

달의 명수”를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제안 반영

 “배달의 명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앱에서 추진한 사례는 향후 군산시 정책만족도를 

시민이 판단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가맹점에게 부담되었던 이용료 문제를 완화시키고, 출혈광고경쟁 탈피, 홍보 

채널 확대 등 영세상인에게 긍정적 인식

- 매출액이 크지 않는 영세상인에게 높은 수준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요구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 완화

- 소비자 평점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영세상인에게 치명적인 리뷰조작, 추천순위 등을 

제외하여 평가왜곡 피해 감소

 음식배달서비스앱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리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부 민

간배달앱에서 리뷰조작을 통하여 가맹점(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음.

 “배달의 명수”가 상인과 시민의 상생어플을 지향하면서 가맹점의 자발적 이벤트와 이

용자의 리뷰작성 운동이 추진  

❍ 일부 소비자는 할인쿠폰 혜택,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민간배달앱 사용을 선

호하는 것으로 평가

- 민간배달앱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이용료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파격적인 할인 이벤

트를 수시로 제공

-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운영되는 민간배달앱의 효율성, 편의성 등은 소비자 

이용 증대로 이어지므로 공공앱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과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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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배달서구

가) 도입목적

❍ (비대면사회, 영세상인과 구민 지원) 인천 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

대면사회 전환에 대응하여 지역 영세상인과 구민 지원 사업을 구상

- “서로e음”과 “배달서구”를 “인천서구의 경제 동맥”으로 선정하고, 비대면에 기반한 

공공배달 서비스를 출시

-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역화폐 편의성 제고, 음식 배달에 국한하지 않

고 “냠냠서구몰”, “온리서구몰” 등 서비스 다양화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 지역화폐 사용유도) 인천 서구청은 지역경제 선순환, 인천사

랑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로e음 플랫폼과 “배달서구”를 연계

- 인천서구는 지역화폐의 실패사례는 지류식 화폐 거래가 불편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반영하여 모바일 공공앱 “서로e음 플랫폼” 개발

- “배달서구”는 “서로e음 플랫폼(지역화폐)”과 연동하여 2020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

으며, 2021년 1월 기준 인천e음(서로e음) 앱에서 이용 가능

나) 도입･운영방식

❍ (지역화폐 모바일결제 플랫폼 활용) 2020년 5월 출범한 “배달서구”는 지역화

폐 연계 공공앱으로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홍보･마케팅 추진

- 공공배달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경우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대규모 개발비용이 발생하

는데, “배달서구”는 인천광역시가 개발･운영하는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함.

- 인천서구의 전자식 지역화폐 “서로e음”은 서구민 36만 명(66%) 이상이 사용하고 있

어 공공배달앱의 결제 불편을 해소하여 “배달서구” 출시, 초기 확산에 연계 효과가 큼.

- 모바일 기반 전자식 지역화폐는 사용 편리성을 높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배달서구”의 출범 초기단계의 운영･관리 문제 최소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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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플랫폼 통합마케팅) “서로e음”은 가맹점(공급자)과 수요자(구민)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플랫폼을 집중･통합함.

- “서로e음”은 전자식 모바일 지역화폐 기반으로 “배달서구” 뿐 아니라, “혜택+서구”, 

“서로도움”, “온리서구몰”, “냠냠서구몰”, “소통1번가”, “인천e몰”, “공유경제몰”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를 공공플랫폼에 통합

- 음식배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영세 소상공인이 제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모바일 

지역화폐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통합플랫폼으로서 가치가 있음.

 “배달서구”는 공공배달앱으로 인천서구에 입지한 가맹점에 모바일 기반으로 주문･결제

(지역화폐)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앱이 아닌 “인천e음-‘서로e음’” 앱에서 이용 가능

 “혜택+서구”는 인천서구의 가맹점 혜택 정보(가맹점 할인, 캐시백 등)를 제공하여, 구

민 가맹점 혜택과 가맹점 홍보를 병행

 “서로도움”은 인천서구민 중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소개하여 기부･모금 정보를 제공,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온리서구몰”은 ‘오직 서구에서만 우리끼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인천서구에 입지한 

제조기업 생산제품을 ‘지역화폐’로 ‘모바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판매점임.

 “냠냠서구몰”은 인천서구에 입지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모바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온라인 전용 식품판매점임.

 “소통1번가”는 생활 속 불편사항, 각종 민원과 정책제안 등을 인천서구청에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민원신청과 챗봇 ‘서동이’을 통한 실시간 생활안내(여권발급, 영유아･
노인복지, 폐기물 봉투･스티커 판매소,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

 “인천e몰”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지역 상품 모바일 쇼핑몰로 “온리서구몰”의 광역

통합몰로 연계발전 가능성이 있음.

 “공유경제몰”은 지역 거주자 간 물품, 공간, 재능, 일자리 등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

한 플랫폼으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물품공유 플랫폼이 운영 중

 보유한 서로e음 카드･화폐 잔액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송금”, 지역민간 계돈 

마련을 주선하는 “두레자금” 등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일부 금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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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서구e음> <연수e음>

     자료: 인천e음 앱 캡쳐화면. 접속일: 2021. 2. 20.
<그림 3-2> 인천e음 플랫폼 구성

❍ (광역플랫폼 확장모델) 서로e음은 인천서구청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광역 통합 플랫폼 “인천e음” 입점･확산 가능 

- “인천e음”은 지역소득의 역외소비를 줄이고, 지역내 소비 진작을 통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상품권 기반 통합 플랫폼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일: 2021. 2. 20.)

-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탑재 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에서 통합 분배하는 형태의 확장모델 구축

- 인천광역시가 구축한 “인천e음” 통합 플랫폼에 기초 지자체(서구 서로e음, 연수구 

연수e음)가 입점하는 형태로 기초지자체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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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입･운영성과

❍ (서로e음 가맹점･사용액 증가) 2020년 12월 기준 배달서구 가맹점은 2,054개

소, 서로e음 사용액은 84.1억 원으로 집계(인천서구청 경제에너지과, 2021)

- 공공앱 도입･운영성과는 이용 활성화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맹점과 사용액

으로 판단

- “배달서구”뿐 아니라 “혜택+서구”, “온리서구몰”, “냠냠서구몰” 등 지역소상공인 가

맹점의 등록과 서로e음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표 3-2> 서로e음 시즌2 운영성과

구분 가맹점 현황 서로e음 사용액 비고

혜택+서구 2,466개소 416.2억원

배달서구 2,054개소 84.1억원

온리서구몰 78개소 1.7억원 1,012개 제품

냠냠서구몰 97개소 7억원 805개 제품

    자료: 인천서구 경제에너지과. (2021).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24.

❍ (광역통합플랫폼 활용) 기초지자체의 공공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광역플랫폼에 입점하는 형태를 활용하면서 약 40억 원의 개발비를 절감

- 기초지자체 단위의 공공배달앱을 개발･운영할 경우 초기 개발비용이 약 40억 원 발

생할 것으로 예상

-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인천e음” 입점형태의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초기 비용과 출

시 이후 안정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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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배달특급

가) 도입목적

❍ (민간배달앱 독과점 대응) 민간배달앱 1위 업체가 이용료 체계 개편(5.8% 정

률제)을 추진하자,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독과점의 횡포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로 “입법”을 

통한 대응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공앱 개발 추진 공표

-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정 슬로건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설정하고 “공정, 

평화, 복지”를 핵심가치로 부여, 도정 핵심사업에 “공정”을 반영

 “배달특급”은 지역 소상공인의 시장경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

성하는 차원이며, 건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제안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와 경기도형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단계적 확대 추진(경기도 2021년 업

무계획, 2021)

- 2021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는 총 2조 8,139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행을 추

진하며,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연매출 10억원 이하)으로 제한

- 2020년 12월 출시된 경기도형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POS 프로그램, 단말기 설치 지원, 서비스 지역 단계적 확대 등 추진

나) 도입･운영방식

❍ (공공과 민간의 협약체결) “배달특급”은 “공공 디지털 SOC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을 담당, 민간영역과 협력 추진(경기도 보도자료, 

2020. 8. 20.)

- 공공영역에서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은 경기

도가 담당하고 배달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 극대화

- 경기도, 기초지자체(화성･파주･오산), NHN페이코 컨소시엄,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

사 등이 민･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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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구 분

디지털SOC 기반 구축 공공배달앱(디지털SOC)

추진기관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목적 배달앱 사업 지원 등 배달앱 개발･운영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2020년 ~

추진방식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사업 컨소시엄 사업

사업대상 영세상인 서비스 이용자

사업내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배달앱 운영, 홍보･마케팅

활용방안
민간 O2O사업화 공공DB 제공

(수수료 부담 경감)
독과점 배달앱과 경쟁,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유인

<표 3-3> 경기도 디지털SOC – 경기도주식회사 사업 협력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2020. 8. 20.). “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시스템 개

발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 컨소시엄 구성(경기도 보도자료, 2020. 8. 20.) 

-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노동자와 영세상인의 권익 보호

를 위한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사업자 모집’을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NHN페이코 선정, 총 10개 컨소시엄 56개 민간업체 참여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업무협력 협약서”, 제3조 (협력사항)
1. 경기도: 디지털SOC 구축, 영세상인 교육, 사업홍보 및 영세상인의 디지털 플랫폼 수
수료 인하 등 민간의 경기도 디지털SOC 활용에 관한 사항
2. NHN페이코 컨소시엄: 공공 배달앱의 공익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
력에 관한 사항
3.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영세상인의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 공공배달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문화방송: 사업 홍보를 통해 영세상인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주식회사: 영세상인과 협약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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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배달앱 명칭공모 도민참여유도) 경기도 공공배달앱 네이밍 공모전을 추

진, 경기도민 참여유도를 독려, 최종 ‘배달특급’으로 결정

- “배달특급”은 “누구보다 빠르고 급이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의미”로 배달의 

편익과 공공성을 상징하는 명칭(경기도 홈페이지, 접속일: 2020. 10. 5.)

❍ (배달특급 이용혜택) 영세상인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검토(경기도주식

회사 홈페이지, 접속일: 2020. 10. 5.)

- 영세상인에게 중개수수료 최소화(중개수수료 1%, 외부결제수수료 1.2%~2.5%), 광

고･홍보비용, 플랫폼 이용비용 등 비용절감 혜택 

- 소비자는 지역화폐 할인혜택(최대 15%), 경기도 인증 안심먹거리, 안심배달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음.

<배달특급 첫화면> <지역소식 공유> <접속편의성 제고>

     자료: 배달특급 앱 캡쳐화면. 접속일: 2021. 2. 20.
<그림 3-3> 배달특급 플랫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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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 경기도주식회사는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 2021년 25개 시･군으로 확대, 2022년부터는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경기도 홈페이지, 2021. 2. 20.)

- 3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운영기간을 도입하여 시범기간 동안 이용자와 영세상

인의 의견을 수렴･보완

- 현행 음식료 중심에서 사업 범위를 배송, 숙박 등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은 2021년 

25개 시･군, 2022년부터 경기도 전 지역(31개 시･군)으로 확대

❍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할인”, “모바일 편리성”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경기도 보도자료, 2021. 1. 19.)

- 2020년 12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배달특급”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기간: 2021. 1. 7.~17.

 조사방식: 앱이용자 18,000명 무작위 추출 문자발송, 응답자 2,125명(응답률 11.8%)

- “배달특급”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지역화폐 할인(799명, 37.6%)”, “지역화폐 모바

일 사용(510명, 24.0%)” 등으로 나타남.

- 이용자 요구사항은 “지역 내 가맹점 확대”, “서비스 지역의 신속한 확대”, “이용자 

리뷰기능 추가” 등이 제기됨.

❍ “배달특급”은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배달앱 관련 정보량 조사 결과 배달앱 분

야 호감도 1위를 기록(경기도 보도자료, 2021. 2. 9.)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의 호감도 분석은 배달앱 관련 데이터에서 긍정률에서 부정률

을 뺀 값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고, “배달특급”은 49.96% 호감도를 기록

- 경기도주식회사는 호감도 분석결과를 “배달특급”의 낮은 이용료에 따른 자영업자 만

족도가 높은 결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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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 (중소배달앱업체와 서울시 민관협력모델) “제로배달 유니온”은 서울시와 중소

배달앱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제로배달 유니온 홈페이지, 접

속일: 2020. 9. 25.)

- “제로배달 유니온”에는 14개의 중소배달앱 업체가 낮은 중개수수료(최대 2%)를 책

정, 서울시가 홍보･마케팅을 진행하는 민관협력 서비스모델임.

-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배달수수료를 절감하고, 중소 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를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문배달, 착한수수료 배달 등 14개 

중소 배달앱 업체가 참여함

- 가맹점은 최대 2%이하의 중개수수료 부과, 소비자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7~10%의 할인 혜택이 있음.

5) 민간배달앱, 먹깨비

❍ (착한배달앱 포지셔닝) “먹깨비”는 착한 수수료 정책으로 착한배달앱으로 포지

셔닝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충청북도의 공식 공공배달앱으로 선정

- 저렴한 중개수수료, 가입비, 입점비와 월 사용료가 없으며, 출혈 경쟁요소인 광고료

를 부과한 상위 노출 경쟁을 지양

- 먹깨비는 서울시의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민간배달앱 업체이자, 충청북도 공

공배달앱 운영업체로 선정

❍ (고객관리･혜택 부여) “먹깨비”는 공공배달앱 형태로 운영되지만 스탬프적립, 

타임할인, 쿠폰할인, 지역화폐 결제 등 다양한 고객관리･혜택을 부여

- 가맹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단골가게 스탬프 적립, 주변 맛집에서 진행하는 

시간제, 쿠폰 할인 혜택 등을 부여

-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를 통한 사실상 10% 할인혜택이 소비자에 큰 

혜택으로 작용, “먹깨비”는 서울 제로배달 유니온, 충청북도 공식 공공배달앱으로 지

역화폐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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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깨비 첫화면> <먹깨비 서비스> <고객관리>

      자료: 먹깨비 앱 캡쳐화면. 접속일: 2021. 2. 20.
<그림 3-4> 먹깨비 플랫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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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배달앱 운영에 따른 인식

1) 긍정적 측면

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민간배달앱 시장주도업체의 수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상인과 소비자

를 보호하고자 지자체 주도로 공공배달앱 개발･도입을 검토 

-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소수업체가 과점 형태로 운영하여 향후 이용

료 정책 변화 등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높은 이용료 부과, 서비스 이용체계 변화 등 출혈 경쟁에 따른 대기업에게 유리한 

상호노출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 공공배달앱이 지역영세상인과 지역민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조성에 기여했다는 긍

정적 평가가 있음.

나)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배달앱의 주요 결제방식은 지역화폐이며, 발생한 수익은 세수로 환원되므

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음.

-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사용처에 통용되는 화폐로 부의 편중을 지역 영

세상인에게 분산시켜 균형적 발전, 세수 확보에 긍정적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역 화폐는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 시장 및 골목상
권의 활성화, 영세상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간배달앱 활용 시 지역 내 자본이 역외유출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공공배

달앱은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임.

- 민간배달앱을 활용하는 영세상인은 각종 비용을 지출하며, 소비자는 상승된 음식 값

과 줄어든 음식량으로 배달앱 운영비용이 전가되는 구조

-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사를 지역업체로 선정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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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영세상인 혜택 부여

❍ 독과점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 이용료 체계 등 횡포에 많은 영향을 받는 영세

상인을 다방면으로 지원함. 

- 영세상인에게 부담되었던 높은 중개수수료, 광고료, 가맹점 가입료 등을 공공배달앱

에서 무료 또는 최소화하여 가맹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춤.

- 민간배달앱은 지출비용이 클수록 상호가 노출되므로 자본력이 빈약한 영세상인이 소

비자에게 선정받기 어려웠으나, 공공배달앱은 거리순 상호노출과 공정한 할인혜택 

부여로 부담이 적어짐.

라) 공공영역의 비대면 산업육성 필요성 대응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도입･활용 계획을 수립

- 정부는 글로벌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공공영역의 비대

면 산업육성에 집중할 계획

- 경기도는 디지털SOC사업으로 공공배달앱을 구축, 지역화폐 유통기반 내실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비대면 사회 추세는 불가역적 트렌드로 다양한 영

역에서 공공부문 대응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를 위해 전자정부

국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 증가, 

영상회의,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활용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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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비자의 지여경제 활성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문화 조성 등 소비자의 개인적 판단을 유도, 공공배달앱

을 선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 공공배달앱이 도입된 지역 소비자는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공공배달앱”을 통하

여 이용하면서, “지역화폐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민간배달앱의 독점적 운영에 대응하여 경기도 배달특급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공공배달앱 추진목표로 공표

2) 부정적 측면

가) 공공의 민간시장 개입

❍ 공공의 시장개입은 공공재에 국한해야 하나, 공공 부문의 인위적 개입은 자유

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을 주어 불공정 경쟁을 조

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이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있음(박종

관, 2020. 8. 10.).

- “민간배달앱의 과도한 이용료와 독과점이 문제라면 법과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

으며, “공공배달앱은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는 취지에서 긍정적이지만 ‘착한소

비’ 프레임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김영은, 2020. 5. 5.).

나) 예산투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 홍보비 최소화 등을 통해 영세상인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활용에 따른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 공공배달앱 운영과 혜택 제공을 위하여 공적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며, 공공배달앱 개

발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이 양분됨.

-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도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

답자 60.0%가 찬성, 23.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리얼미터 홈페이지, 조사시

점: 2020. 4. 13., 접속일: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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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앱의 태생적 한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용빈도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공적예산 지속투입이 불가피

- 공공배달앱은 초기 개발비 외에도 정기적인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하며, 활성화를 위

한 서버증설, 조직규모 확대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군산시는 2020년 3월 출시된 “배달의 명수” 운영을 위하여 2021년 예산으로 운

영･관리 2.5억원, 개발비 3억원을 설정

다) 운영주체의 공공성에 기인한 적극적인 마케팅 한계

❍ 공공배달앱은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할인혜택의 상한을 설정하여 출혈 경

쟁을 방지하는데, 민간배달앱은 공세적인 마케팅 대응에 한계로 작용

- 소비자의 이용률이 중요한 배달앱에서 직접적인 가격할인은 최대 유인수단이므로 공

공배달앱의 할인혜택 상한은 소비자 유치 경쟁에서 어려움으로 작용

-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세적인 이용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는 민간배

달앱 업체와 경쟁에서 마케팅 역량 한계

라) 외주개발･위탁운영 한계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외주를 통해 개발되는데, 외주 형태의 개발 

방식은 즉각적인 대응, 급변하는 환경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배달앱은 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절충형 등으로 형태를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질적으로 공공앱 개발은 민간업체가 담당

- 플랫폼 운영과정에서 서비스장애･오류 발생시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신규 서비

스 확장 시 신규 개발계약 체결 등 어려움이 있음.

❍ 공공앱 운영은 민간위탁업체가 담당하는 특성상 자발적･적극적 서비스 품질제

고보다는 수동적･유지전략으로 효율성 제고에 한계

- 현행 공공배달앱 운영 위탁업체는 플랫폼 개발･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서비스 활동에 관여하지 않음.

- 영세업체의 홍보･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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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시사점

가.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추세 지속

❍ 사례연구를 종합한 결과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추세로 불가역적 특

성을 지니고 있음.

- 기존 오프라인, 제한된 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던 재화와 서비스 거래가 플랫폼 

기반 모바일 거래로 전환되는 추세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환 이전의 생활로 회귀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사회 대응전략 모색 필요

 

❍ (정보독점해소･가치공유) 일부계층에 독점되었던 재화･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반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기기 보편화로 과거 직접 확인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가격･서비스 정보의 

수요자간 공유(이용자 후기 문화) 확산

- 수요와 공급 정보독점현상은 전 분야에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수요자, 

공급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기술 트렌드: 원스톱 간편 서비스) 거래중개플랫폼은 정보제공･중개주

선, 계약체결, 결제 등 원스톱 간편 서비스 제공

- 초기 단계의 중개플랫폼은 정보만 제공하고, 실제 계약은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음.

- 정보검색, 주문･결제(계약체결), 배달 등 일련의 소비과정이 일원화되고, 스마트기술

이 보편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점차 적용 영역이 확대

❍ (플랫폼시장 지배기업과 확장) 대부분 플랫폼시장은 소수 지배업체가 리드하고 

있으며, 대형 플랫폼 기업의 회원인증서비스 이용하여 초기 경쟁력 강화

- 재화･서비스 영역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세분화될 수 있지만, 대부분 플랫폼 시장은 

소수의 지배업체가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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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업체가 과점형태로 운영하는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은 배달앱 사례

와 같이 영세상인, 소비자 보호 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신생 플랫폼 업체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보유회원, 인증서비스를 

활용하여 초기 확산전략 등에 활용

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증과정에

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신생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 인증과 저변 확대를 위한 초기 단계의 홍보･마케

팅에 대형 플랫폼 회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요인: 편의성･신뢰성

❍ (플랫폼=중개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은 다양한 재화･서비스 영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것임.

- 비즈니스의 본질이 “중개서비스”이므로 특정 재화･서비스의 이용자(수요자, 판매자)

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음.

- 플랫폼의 경쟁력은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여 해당 재화･서비스 영역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데 있음.

❍ 편리함을 추구하는 첨단기술시대에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키워드는 플랫폼의 편의성과 신뢰성에 있음.

-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이용자는 편리함을 추구하며,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합

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다수 구성원의 서비스 가치에 대한 인식공유와 거래정

보, 결제 등 민감한 개인정보보호가 선행되어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편의성 제고) 이용자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킨 스마트기기 보편화를 활용하여 

거래절차를 단순화･일원화, 편의성 제고 

- 민간배달앱은 스마트 기기 보편화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홍보･마케팅, 스마트기기 

주문･결제･배달 등 편의성 제고로 이용자 확보

-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이용자 행동양식에 맞추어 거래절차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플

랫폼에 집결,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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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부가서비스 발굴) 거래중개플랫폼 생존전략은 이용자 편리함 추구를 넘

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 기존에 부담하는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

- 부가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플랫폼 이용

자 확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 발굴 가능

❍ (신뢰성 제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비대면 거래 특성상 허위･악성 정보에 대응

하고 거래 신뢰성 제고 역량과 개인정보보호가 중요

- 비대면 거래와 이용경험이 공유되는 특성상 허위･악성 정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민간배달앱 업체는 실시간 등록되는 이용자 제공정보, 후기 등에 대하여 허위･악성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 플랫폼 기반의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만, 민감함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거래중개 플랫폼 이행절차에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비대면 특성을 고려하

여 이행주체 불문, 거래절차 전반의 신뢰성 제고 중요

- 정보검색, 주문, 결제, 배달 등 거래중개 플랫폼 이행절차에 참여하는 다수의 관계자 

중 일부의 과실로 거래이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플랫폼

의 경쟁력 약화로 연계

- 플랫폼업체 거래절차 전반에 대한 지배력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다수 관계

자의 서비스 가치공유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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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배달앱 운영사례 시사점

❍ (플랫폼 구성 유사) 현재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 “배달서구”, “배달특급”, 

“제로배달 유니온”, “충북먹깨비” 등 다수의 공공배달앱 구성이 유사

- 지역 거주지별 거리 순으로 인접 음식료업체가 노출되고, 정보검색･주문･결제･배달 

등 일련의 음식료 주문과정을 모바일 기반으로 처리

- 재화･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거래중개, 계약체결, 이행 등을 주선하는 플랫폼 비

즈니스 특성상 플랫폼 구성이 유사함.

- 민간플랫폼업체가 개발한 유사한 배달앱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플랫폼의 개발･구축

보다 운영･관리 노하우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영세상인･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체계를 도입

- 지역화폐는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

입되었고, 순기능을 접목하기 위하여 공공배달앱 결제를 지역화폐로 유도

- 배달앱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기능을 탑재하여 배달앱 주문･결

제에 지역화폐가 이용되도록 함.

- 대부분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현금, 카드 

등 타 결제수단이 가능한 배달앱도 지역화폐 결제를 유도 

❍ (다양한 형태･시장지배력 확보 한계) 공공배달앱은 공공주도형, 민간위탁형, 절

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시장지배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운영･관리 특성에 따라 공공주도형, 민간위탁형, 절충형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

으나 모든 형태에서 플랫폼 개발･구축･관리는 전문개발업체가 담당

- 지자체의 예산지원, 참여범위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지만 민간배달앱에 대응하여 시

장지배력를 확보하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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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와 공감대 형성

❍ (공익적 가치) 공공플랫폼은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이 되어야 하며, 공적

예산이 수반되므로 명확한 목적설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

- 공공플랫폼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서비스 제공주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서

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계

 (공익적 가치설정) 공공플랫폼은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공익적 가치 설정과정에서 대

다수가 공감하는 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공감대 형성) 공공플랫폼 개발･운영에 공적예산이 투입되므로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

거나 없는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

- 수익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운영하지 않으므로, 목표한 공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관리가 필요

❍ (민간플랫폼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공공플랫폼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플랫

폼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 채용중개영역에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은 민간채용중개플랫폼 서비스 영역에

서 혜택을 입기 어려운 영세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지원

 워크넷은 민간채용중개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기업, 지역거주자, 구직희망은퇴

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고용센터조직과 연계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임.

 민간플랫폼 사각지대 이용자(영세기업, 구직희망자)의 일자리를 주선하여 전 국민 일자

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민간플랫폼업체는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이용자･지역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공공플

랫폼이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음.

 공공플랫폼이 민간플랫폼의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은 앞에 언급한 “공익적 가치 충족”

과 “혜택이 적거나 없는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한 영역에 한정해야 함. 

❍ (공공배달앱 역할)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은 지역영세상인･지
역민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정

- 현재 공공앱은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지역영세상인과 지역민을 보호하겠

다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77 -

- 공공배달앱은 배달중개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영세상인과 소비자 혜택 증진이 궁극

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

❍ (공공배달앱의 공익적 가치) 공공배달앱의 역할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영

세상인･지역민 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가치”는 공공배달앱 결제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선순환 효

과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음.

- “영세상인･지역민 보호”는 공공배달앱의 이용료를 무료 기반으로 낮춰서 영세상인 

부담을 줄였고, 지역화폐 이용시 10% 할인혜택으로 지역민 혜택 증가에 기여

❍ (공익적 가치 공감대 형성 필요) 공공배달앱 운영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므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자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지역경제 활성화 가치는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긍정적 인식과 민간

배달앱 이용자 대비 공공배달앱 점유율 한계 부정적 인식이 있음.

 결제수단으로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지역소득의 지역순환에 기여하는 긍정적 인식이 

있지만, 민간배달앱 대비 공공배달앱 이용자 수가 적어서 실질적 혜택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존함.

- 지역영세상인･지역민 보호 가치는 음식료 배달업계에 일부 효과가 있지만, 음식료 

배달 이외 업종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음식료 배달에 특성화하여 민간배달앱 독과점 횡포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음식료 배달

이 아닌 타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음.

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에 지자체의 공적예산이 투입되며, 타 업종 영세상인도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민으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타 업종 영세상인이 소비자로서 공공배달앱의 가치를 인정･공감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만 대부분 공공배달앱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공감대 형성 과정절차를 생략하

거나 형식적으로 이행

 공공배달앱 운영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될수록 초기 신속한 위기 대응의 명분보다는 

공적 예산의 보편적 혜택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견해가 확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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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배달앱의 사각지대?) 민간배달앱의 사각지대로 배달앱 기반 공공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 문제”, “알고리즘 불공정설계우려”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배달거래중개플랫폼은 음식료 제조･포장･배달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배달종사자-

라이더” 처우, 안전문제 개선 등 현안 대응이 필요

-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의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사례는 공공영역이 참여하여 공정

한 거래 기반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줌.

❍ 불평등계약, 배달주선수수료 부과 등 현안문제는 법･제도적 대응이 원칙이지

만, 법･제도적 제재 후 대안이 있어야 올바른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음.

- 법･제도적으로 제재를 해도 대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암묵적 불평등계약, 

배달주선수수료 부과 등이 지속될 수 있음.

- 불평등계약, 배달주선수수료 부과는 배달 주문이 발생하는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

은 배달업무를 이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임. 

❍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간플랫폼업체의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 피해예방

을 위한 적극 대응 주체는 정부･지자체임.

- 공정위의 시장경쟁왜곡 과징금 부과로 플랫폼업체의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가 알

려졌으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와 향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용자 검색편의제고를 위하여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민간플랫폼업체는 검색알고리즘 

최적 설계가 필요하지만, 특정지역･업체 등을 배제하는 행위는 경쟁왜곡사례로 판단

- 시장지배력을 가진 민간플랫폼 업체가 “전라북도 지역･영세업체･거주자”를 차별하는 

검색알고리즘을 설계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시장점유율이 높은 민간배달앱이 확보한 음식료배달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유망

한 상권, 업종 등에 피해 우려

- 주문지역, 시간대, 금액, 이용자 특성, 주문-배달 이행시간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음식료배달시장 99%를 점유한 독과점 업체가 빅데이터로 지역상권, 유망업종 등을 

분석하여 시장참여, 경쟁업체 컨설팅 등을 할 경우 지역영세업체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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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검토

1.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을 위한 현황분석

가. 플랫폼 사회 전환과 대응

❍ (코로나19, 전환사회 시작)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근본적인 

성찰과 삶의 질적 변화를 요구(황영모, 2020).

-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 스마트 기기 보

편화와 접목하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실시간 정보검색, 모바일 쇼핑 등 전자상거래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범위가 전 세

계로 확산(나정호, 2020)

❍ (플랫폼 비즈니스 확산) 첨단기술의 다양한 영역의 접목은 플랫폼 비즈니스 기

회로 부각되고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인식한 스타트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전화･오프라인 문의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를 모바일 거래정보중개플랫폼으로 유도하

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추진

❍ (플랫폼 사회의 지자체 역할) 플랫폼 사회로 전환은 불가역적 성격을 보이며, 

“지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됨.

- “지역민”은 영세상인,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든 주체가 

플랫폼 사회에서 삶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플랫폼 사회로 전환되면서 피해･위기를 입게 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

치를 검토해야 함. 

❍ (플랫폼 사회 대응수단, 공공배달앱) 민간배달앱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 “지역민 보호” 등을 위해 공공배달앱 도입방안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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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모델은 지역 음식료 배달업계 종

사자와 지역민 혜택,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적으로 추진 중

- 2020년부터 도입된 공공배달앱 모델은 초기 적극적인 도입 분위기에서 지자체 운영

성과를 토대로 판단하려는 신중한 분위기 조성

❍ (효과적인 플랫폼 사회 대응수단) 공공배달앱 운영사례에서 일부 도입목적을 

달성했지만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장지배력 확보 등 한계 노출

- 플랫폼 사회, 민간배달앱 주도의 비대면 경제체계에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정

책사업으로 공공배달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

- 공공배달앱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지자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현재

까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공공배달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플랫폼 사회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전북도민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대응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

<그림 4-1> 플랫폼 사회 전환과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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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배달앱 모델 경쟁요인

❍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지역영세상인･지역민 보호, 지

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

- 공공배달앱 모델이 민간배달앱 주도의 음식료 배달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민간배달앱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요인으로 “홍보･마케팅 역량제고”, “새로운 거래

표준”, “이용자 확보･맞춤형 서비스”, “빅데이터 혁신” 등을 도출

 현재 민간배달앱 운영현황과 일부 공공배달앱의 전략사례를 토대로 음식료 배달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쟁요인을 발굴

❍ 민간배달앱 플랫폼 비즈니스는 음식료 배달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의 “홍보･
마케팅 역량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혜택으로 시작

-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오프라인 홍보를 하는 영세상인에게 모바일 스

마트기기 기반으로 홍보･마케팅, 고객관리 등 솔루션을 제공

- 오프라인 홍보물은 홍보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스

마트 기기 기반 플랫폼 홍보는 이용료 납부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혜택이 있음.

❍ 전화주문대기, 전화주문과정, 결제과정 등을 음식료 주문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요소로 인식하여 불편을 해소, 새로운 거래 표준을 형성

-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주문과정에서 통화대기, 주소 및 

주문품 설명, 현금, 카드 등 오프라인 결제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도

- 스마트 기기 기반으로 정보검색, 주문, 결제, 배달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음식료 주문･배달의 새로운 거래 방식을 형성

❍ 배달플랫폼의 경쟁력은 편의성･신뢰성 기반의 시장지배력에 있으며, 이용자 규

모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부가 중요

- 시장지배력이 있는 배달앱 가맹 여부가 음식료 배달업계의 새로운 거래표준이 되었

고, 배달앱 내에서 홍보경쟁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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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가맹점, 소비자가 이용해야 시장지배력을 갖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므로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플랫폼업체의 노력이 경쟁력을 좌우함.

- 플랫폼 기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없으므로, 편의성 제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

스 등 이용자 확보전략 구상･추진

❍ 시장지배력이 있는 배달플랫폼은 이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플랫폼 경쟁

전략 수립과 맞춤형 마케팅, 가맹점 컨설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가능

-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가치는 이용자 빅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경쟁전략을 수

립하고 경쟁시장 동향을 예측하는데 있음.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 대상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 이용 가

맹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

- 음식료 배달업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

과적인 창업컨설팅, 창업지원 등이 가능 

<그림 4-2> 민간배달앱 성공요인과 공공배달앱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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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배달앱 성공요인에 대응하여 공공배달앱은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 “음식

료사업분야 특성”, “이용자 확보” 등 영역에서 대응전략 구상 검토

❍ 공공배달앱의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은 시장지배력과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한 

기술경쟁력과 고객서비스 제공여부를 의미

- 음식료 정보공유, 주문중개, 결제 등 단순 거래주문매칭기반을 넘어서 이용자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맞춤형 서비스, 신규 서비스 발굴 역량 개선 필요

- 공공배달앱의 플랫폼 개발･운영은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시장지배력을 갖춘 배달앱 업체와 기술경쟁이 가능한 위탁업체 선정 필요

❍ 음식료 배달시장에 특화된 배달앱 특성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민간배달앱 업

체와 시장지배력 대응전략 모색

- 플랫폼 기술력을 민간전문업체의 역량으로 극복해도 플랫폼 편의성, 신뢰성을 기반

으로 이용고객을 다수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극복하는데 한계

- 음식료 배달시장 영역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부 영역으로 민간업체간 경쟁을 유도

하고, 공공앱은 대상시장을 생활편의 서비스 영역으로 점진적 확장이 필요

 음식료 배달시장은 플랫폼 비즈니스 일부영역으로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 경쟁 구조

에 대한 “공익적 가치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공공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는 전략 수

립이 필요

- 공공배달앱은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와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할인혜택을 부각하

여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기반한 지역 음식료 소비유형에 대응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

략을 추진하는 민간배달앱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공공배달앱 운영지역에 민간배달앱업체가 할인쿠폰을 집중하는 투쟁선 정책을 사용

할 상황에 대응전략(불공정행위 입증, 영세상인･지역소비자 보호조치 등) 마련 필요 

-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략 구상 필요) 제한적 지역 이용자 확보를 위해

서는 공공배달앱에 투입되는 공적예산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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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 사회 전환대응 필요성: 전북도민 보호･삶의 질 향상

❍ 민간배달앱의 보편화가 전북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플

랫폼 사회로 전환전략 수립 필요

- 전북도민은 크게 영세상인,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배달앱

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추후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 확대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영세상인”은 민간배달앱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플랫폼 업체 대비 협상력이 낮

아서 신규서비스, 이용료 정책 변화 등에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

- 플랫폼 시장은 소수 독과점 형태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신규 서비스 이용료, 

이용료정액변화 등 지속적인 비용상승 우려가 있음.

- (알고리즘 불공정설계대응) 민간배달앱업체 정책에 순응하지 않거나, 플랫폼 수익창

출에 기여하지 않는 업체는 알고리즘 설계에 따른 검색노출 제한 우려가 있음.

- 플랫폼업체가 고객 신규수요 발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검색조건 신설(예: 

배달 빠른 순, 배달팁 낮은 순 등), 일방적 통보에 따른 피해 예상

- 플랫폼업체가 축적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 고객 맞춤형 배달전문음식점”이 만들

어질 경우 지역 영세상인 피해 우려

❍ 음식료 배달플랫폼 비즈니스의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플랫폼 노동자”

의 열악한 노동여건에 따른 위험증대 예방대책마련 필요

- 열악한 노동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

으며, 현재 관련 법령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

- 배달 플랫폼 노동자(배달서비스 공급자)는 중개주선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서비스 수

요자(가맹점, 소비자) 매칭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서비스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음.

- 열악한 계약구조, 플랫폼 노동자간 경쟁 등으로 배달주문이 집중되는 시간 내 많은 

업무처리를 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공정 위법행위 제한에 따른 질서유지효과가 있겠

지만, 배달서비스정보역량이 부족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서비스 중개수수료 부담

으로 배달서비스 빈도를 높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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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서비스중개업자와 배달라이더 모두 지역민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노동자에게 선순환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배달서비스의 대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역 플랫폼 노동자에게 선순환하는 

구조가 아니라 배달서비스중개업체가 대부분 수익을 얻는 구조

 앞서 살펴본 화물자동차 물류정보플랫폼 사례와 같이 업무시간 대부분을 운행에 집중

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서비스정보를 보유한 중개업체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여, 실제 서비스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이 적음.

- 플랫폼 서비스 이행범위 확장전략을 구상하여 배달라이더의 업무가능 시간을 증대하

여 플랫폼 노동자의 수익증대와 안전사고 예방 전략 구상 필요

❍ 음식료 배달서비스 소비자로서 지역민은 배달서비스 가격상승 일부를 부담해

야 하는 상황

- 음식배달 플랫폼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일부 배달서비스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

었지만, 대부분 무료배달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음식배달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배달서비스 분업화에 따른 배달비

용 증가분을 가맹점과 소비자가 분담, 전체적인 서비스 비용 상승

- 음식배달 플랫폼 보편화로 배달앱 가맹점 중심으로 영업구조가 변하여 음식가격인

상, 음식량 줄이기 등에 대안이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

<그림 4-3> 민간배달앱이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



- 89 -

라. 현황분석 시사점

❍ (플랫폼 전환사회 대응수단 구상) 플랫폼 사회로 전환된 새 시대에 맞추어 전

북도민의 삶, 지역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발굴 필요

- 플랫폼 사회로 전환은 불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플랫폼 전환사회에 대응하여 전북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 구상 필요

- 플랫폼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공공배달앱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 전 분야의 

플랫폼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모색해야 함.

❍ (공공플랫폼 대응전략 검토) 민간배달앱의 성공요인과 공공배달앱의 특성을 고

려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방안 검토 필요

-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가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위탁업체 선정 필요

-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은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화 운영･관리로 플랫폼에 축적된 빅

데이터 보안･활용전략 구상 필요

- 공공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음식료 배달분야에 제한적 경쟁보다는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 음식료 배달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경우 공공플랫폼 도입･운영

에 관한 지역민의 공익적 가치 공감대 제고에 긍정적 효과 예상

❍ (플랫폼 사회에서 전북도민 피해 예방조치) 플랫폼 사회 전환에 따른 전북도민

의 예상 피해를 검토하여 적극적 예방조치 추진 필요

- (알고리즘 불공정설계 대응)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는 플랫폼 이용･관계자 모두에

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배달앱의 경우 배달라이더, 배달서비스중개업자 모두 플랫폼에 

기반한 지역민이며 수익 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배달앱 기반 전라북도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현재까지의 동향이며, 플랫폼 사회 

고도화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에 예방･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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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형 공공생활앱 제안

가. 전북형 공공생활앱 개념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이 아닌 전라북

도 여건에 맞는 “공공생활앱”을 의미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도민의 참여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필수적인 서비스(음식

배달 서비스, 교통 서비스, 관광 서비스, 중개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를 online to 

offline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함.

주: 음식배달, 교통, 관광, 중개, 복지 서비스 등은 본 연구진의 예상안이며,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이 확정
될 경우 도민･전문가･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함. 

<그림 4-4> 전북형 공공생활앱 개념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타 지자체의 공공배달앱과 비교할 때 대상분야, 목적, 특

징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생활속의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공익

적 가치 공감대 형성, 민간배달앱과 배달시장 경쟁 지양

- 영세상인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공공배달앱 목적에 더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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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공정거래, 상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영세상인,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으로 전북도민의 범위를 확장하여 전라북도 생

활의 만족도 제고, 도민참여형 공공플랫폼 운영을 지향

- 기존 공공배달앱 운영 한계로 지적되는 문제를 “자립운영” 기반 전북형 공공생활앱 

산･학･연･관 협력운영거버넌스 체계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함.

- 음식료 주문･배달에 한정된 공공배달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의 

신규비즈니스 발굴,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여 플랫폼 사회 대응역량 강화 기여

<표 4-1> 전북형 공공생활앱과 공공배달앱 비교

구분 기존 공공배달앱 전북형 공공생활앱

주체 공공(지자체, 민간위탁기업)

대상분야
· 음식료배달 · 생활서비스(음식배달, 교통, 관광, 중개 등) + 

공공서비스(행정, 복지 등)

목적
· 영세상인의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 영세상인의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 전

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 상생문화 조성

특징

· 영세상인 광고비, 플랫폼 사용비용 절감
· 결제수단: 모바일 지역화폐, 상시혜택부여

· 영세상인,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혜택부여
· 결제수단: 모바일 지역화폐, 생활서비스 영역 

중심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 빅데이터(공공･생활데이터)기반 정책평가, 신

규정책발굴→ 전라북도 차별화 정책
· 도민설문조사→ 지역정책 모니터링 도민참여
· 전국 최초 알고리즘위원회 설치→ 공정거래알

고리즘체계 구축
· 플랫폼 사회의 일자리 정책→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

문제점
･

해결방안

· 실질적 운영은 민간위탁기업이 지자체의 소관
범위에서 담당→ 탄력성･창의성 한계

· 소비자보다 영세상인 중심으로 운영

· 홍보･마케팅 추진 예산 확보 필요→ 홍보･마
케팅 창의성 부족

· 민간배달앱 대비 편의성･혜택 한계

·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문제

· 민간기업의 기술역량을 활용한 “산･학･연･관 
협력운영거버넌스체계”→ 탄력성･창의성 제고

· 생활앱 운영거버넌스에 전북도민(영세상인, 플
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 참여

· 생활앱 자립운영 실현→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 창의적인 운영

· 생활앱 운영에 전북도민 참여로 편의성･혜택 
한계 극복→ 이용자 만족도 제고

· 플랫폼 노동자 문제→ 전북형플랫폼일자리 사
업, 플랫폼기반 신규비즈니스 발굴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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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북형 공공생활앱 특성

1) 서비스영역 확장

❍ “음식배달”에서 “생활편의서비스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전라북도 도

민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음.

- 플랫폼 사회 전환에 대응하여 지역영세상인과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면서, 삶의 질 향상, 지역 생활 만족도 제고 등 공익적 가치 창출 가능

❍ “음식배달”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 차별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생활전

반의 편의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면 공익적 가치 공감대 형성에 유리

- “음식배달”에 초점을 맞춘 공공앱은 민간앱과 경쟁이 필연적이지만, 공공 주도의 특

성을 고려하여 “지역생활”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민간시장경쟁이 아닌 “전라북

도 지역 생활 편의 제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지향점을 달리 할 수 있음.

2) 슬기롭고 편리한 전북생활 기여

❍ (슬기로운 전북생활) “생활서비스”의 범위는 행정, 사회,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공영주차장, 퀵서비스, 대리운전, 음식료 

배달주문, 식당예약, 관광프로그램 예약 등 전라북도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

-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으로 “전북형 공공생활앱(약칭: 생활앱)”의 다양한 생활편

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음.

❍ 생활앱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군별 지역화폐의 통합･
병행 운영 등 모든 상황에서 가능함.

- 현행과 같이 전북도 14개 시･군의 지역화폐가 시･군 단위에서 관리될 경우 생활앱

에 시･군별 지역화폐 충전･연동기능을 탑재, 사용지역기반으로 충전된 금액을 결제

하거나, 생활앱에서 충전하고, 이용지역에 따라 결제･정산 방식으로 설계함.



- 93 -

❍ 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노인 등 전라북도민의 유형･특성별 맞춤형 생활서비

스 발굴 가능

- (학생 사례) 등･하교시 대중교통 버스비를 생활앱으로 결제하고, 교내･시･군립 도서

관 도서대출･반납･열람실 좌석예약, 교내매점･학교근처 분식집 간식 결제, 동영상 

강의 예약･결제 등 교육･학습 서비스 이용･결제

- (가정주부 사례) 생활앱 이용으로 축적된 포인트로 각종 공과금･세금을 납부하고, 생

활앱 인증 부름택시 서비스 이용, 사회활동(여가, 친목 등) 비용결제, 나들가게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이용･결제

- (직장인 사례)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주유비 결제, 음료배달 이용･결

제, 퇴근 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시설 이용료 결제, 회식 후 생활앱 인증 대리운전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이용･결제

- (노인･은퇴자 사례) 복지혜택 생활앱 일원화로 편리성 제고, 지역 관광시설 이용, 일

정 걸음수 달성 시 건강복지쿠폰 혜택, 추억의 공연 관람, 은퇴자 취업알선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복지･생활 서비스 이용･결제

<그림 4-5> 생애 주기 맞춤형 전북형 공공생활앱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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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형 공공생활앱 경쟁요인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 “사업영역확장-생활편의서비스”, 

“이용자 확보” 등 영역에서 경쟁요인 도출

- 지자체 공공배달앱 모델이 민간배달앱 플랫폼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 중

심으로 차별화된 경쟁요인 도출, 경쟁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지자체가 주도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역과 방법으로 플랫폼 전환 사회에 

대응하는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방안 검토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은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 제

공주체로서 지자체의 강점을 활용

- 전라북도 지역을 범위로 한정하여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플랫

폼으로 특성화함.

- 플랫폼 개발･운영은 전문운영집단을 구성하여 보완, 민･관협력 운영거버넌스를 구성

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

- 영세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구성하여 전북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감대 형성 기여 

❍ 음식료 배달시장에 특화된 배달앱과 달리 생활편의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음식료 배달 모델도 생활편의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지만,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 영역 전반으로 확장

- 민간배달 플랫폼과 편의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혜택 경쟁은 지양하는 것인 합리적이라고 판단

 단기적으로 민간배달플랫폼의 할인･쿠폰 혜택 등에 대응하는 공공플랫폼의 혜택이 필

요하지만,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 예산투입 여건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음.

 소멸성 예산 집행보다는 공공플랫폼의 편의성, 신뢰성 제고노력과 지역생활 전반의 활

용, 확장 가능성을 통해 필수플랫폼으로 인식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크

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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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공플랫폼으로서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이용 제고를 도모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도 공공플랫폼이므로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 할인혜택을 위한 소멸성 예산집행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민 

대상 가치공유 필요

- 초기 단계 공공예산 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공플랫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 자립운영전략 필요

<그림 4-6>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경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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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공공플랫폼 차별화 전략 구상

❍ (플랫폼 전환사회 대응수단, 전북형 공공생활앱)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 

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역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하는 플랫폼 전환사회 대응수단으로 차별화

- 한정된 예산으로 개발･운영되는 공공플랫폼 특성상 투입 대비 가치창출, 도민 혜택

이 높일 수 있음.

- 플랫폼 전환사회의 공공플랫폼 개발･운영은 도정 구상,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전라북도 생활빅데이터 축적) 전북도민의 생활패턴 데이터를 축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책수요를 예상하여 맞춤형 정책구상, 생활 안전 위협요소 사

전 제거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 축적과 분석은 보편적인 트렌드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고객관리, 신규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 공공영역의 빅데이터 축적･분석이 민간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유는 필수

적인 생활빅데이터의 부재로 판단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구현될 경우 스마트폰 기반 생활편의서비스 이용데이터(대중교통 

이용, 관광지 입장, 음식료 주문･결제 등 시간, 장소･경로 등)를 축적할 수 있어, 맞춤

형 정책구상 및 예상되는 안전위협요소 제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알고리즘 독립선언) 플랫폼 전환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형 공공생

활앱”을 운영하고, “전라북도 공정알고리즘 위원회”, “알고리즘 전문인력양성”

을 통하여 지자체 공공플랫폼 인식전환을 주도

- 유명 쇼핑몰의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사례는 플랫폼 사회에서 지역차별이 가능하

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공공영역에서 도민 차별을 해소하는 노력의 당위성 부여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공정한 알고리즘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정알고

리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알고리즘 발굴･적발 등

을 위한 전문가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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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참여형 운영전략)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을 사회적 경제방식의 협동조합 

체계로 재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명분과 자발적 도민참여를 유도

- 공공배달앱은 민간위탁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플랫폼 개발･운영･관리, 공공영

역에서 플랫폼 경영전략을 구상･추진

 공공배달앱은 음식료 배달에 제한적 영역으로 지역민 참여 영역이 제한적(음식료 배달 

업종 종사자, 배달라이더 등)이며, 할인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소비자 혜택으

로 음식료 소비 행위자로 지역민 참여 한정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폭넓은 생활편의서비스로 참여 영역이 확대(해당 제품 생산, 서

비스 관련 업종 종사자, 배달라이더 등)되며, 소비자로서 참여 폭이 확장될 수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개발･운영･관리는 전문기업 기술력 반영, 플랫폼 경영과정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동조합 운영방식 도입 검토

- 전북형 공공생활앱 플랫폼 경영전략은 산･학･연･관 협동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생활

편의서비스 영역에 적합한 광역･기초 협동조합 조직을 유도하여, 플랫폼 세부내역에 

참여･운영하도록 함.

❍ (공공플랫폼 자립운영 전략)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공플랫폼 이용에 적정한 

이용료를 책정하여, 장기적으로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공공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플랫폼 운영에 예산이 투입되고, 지속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기인

- 공공플랫폼 개발･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공적예산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초기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예산지원, 기존 유사 지원예산의 통합 방식과 적

정 이용료 부과를 통하여 장기적 자립운영전략 모색 필요

- 공공플랫폼 개발비, 초기 활성화 지원 단계의 예산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영역, 지역민 복지･혜택영역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예산을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시･군별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일원화 또는 통합, 지역특산물 판매홍보예산, 가상

지역화폐결제시스템 “전북페이” 도입 등으로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예산을 설계하고, 

이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생활앱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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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품･서비스 지역소비유도)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지역제품, 특산물, 서비

스업체 등 소비를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지역제품, 특산물, 서비스업체 홍보･마케팅 플랫폼이자 거래중

개플랫폼으로 지역민 이용을 유도,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 기여

- 지역제품의 지역소비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탄소발자국 줄이기와 같은 친환경 물

류효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내에서 경쟁력 기반을 확보한 업체는 타 지역, 해외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을 갖추어 장기적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인큐베이팅 기능) 지역민의 지역 업체 이용은 지역업체 인큐베

이팅 기능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기업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지역 안전･환경 지킴이)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에게 공익적 

일자리를 부여, 지역 안전･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달성

-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한정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배달 업무를 해야 하는 라이더

는 시간 싸움을 위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운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 플랫폼 일자리를 양성하여, 생활물류기반 플랫폼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 배달 라이더의 위험한 배달 관행을 해소하고,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이행 질서를 형성

 플랫폼 노동자의 불공정 고용계약,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별개

로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익적 일거리를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골목을 운행하는 특성상 지역 안전사고(범죄, 화재, 정전 등), 환경 문제(미세먼

지 측정, 환경오염 등)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할 기관(경찰서, 소방서, 시･군청 등)에 

전달하여 신속한 처리･이행 유도



- 99 -

다.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목적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 사회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 

“지역경제활성화”, “상생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 민간배달앱 플랫폼의 독과점 관행 철폐, 영세상인 보호 등 명분도 중요하지만 근본

적으로 플랫폼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플랫폼 기반의 생활방식 변화 필요

-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플랫폼은 가능한 범위에서 대다수 지역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야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사업범위는 전라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편의 서비스 

전반으로 확장

- 배달앱 모델의 음식료 배달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영세상인 지원과 친환경 생태수도

로서 전북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맞춤형 음식용기 제작지원, 회수･세척･반

납 물류체계 구축 검토

-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주문･배달을 위하여 지역마다 존재하는 나들가게를 분산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지역 영세업체의 서비스 이용, 제품 구입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리 기반 홍보･마

케팅 플랫폼 기능 수행

- 시내･외 버스, 부름택시, 대리운전 등 교통 편의와 각종 시･군청 행정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의 편리한 이용 지원

❍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 공감형성을 위해서 대다수의 지역민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이용자 확보･이용률 증대 전략 구상

- 대상자는 전북도민(기업,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과 전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으

로 공공플랫폼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생활, 관광 편의성 제고로 이용 유도

- 플랫폼 기반 서비스 관련 업체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플랫폼 사회의 일자리 창

출과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경쟁력 제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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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모델로 발전, 전라북도를 “공정

거래의 중심지”로 도약

- 민간영역에서 우려되는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공정알고리

즘위원회” 출범과 “알고리즘 전문인력양성” 추진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플랫폼 전환 사회를 접목하여 “플랫폼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1차적으로 지역생활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민이 서로 연대

하는 상생문화를 조성, 궁극적으로 지역소득 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그림 4-7>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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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공익적 가치

❍ 공공플랫폼으로서 도입･개발･운영 과정에서 공적 예산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예산투입에 상응하는 공익적 가치 창출 가능성 검토 필요

- 공공플랫폼으로서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플랫폼 시대에 전북도가 주도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발굴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창출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는 전북도민의 공감이 뒷받침 되어

야 함.

❍ (한국판 뉴딜사업, 전라북도 차별화 정책)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 맞춤형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 코로나19로 침체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가 핵심

- (디지털 뉴딜) 공공빅데이터와 지역생활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지역 삶의 질 제

고, 신규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 정책 발굴, 정책사업 평가 등이 가능함.

- (그린 뉴딜: 친환경) “생태문명 중심지”에 맞는 친환경 음식료 배달용기 개발, 회수･
세척･반납 등 관련 일자리 창출, 친환경 용기 분석결과 공유, 지역업체 컨설팅

- (안전망 강화)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으로 플랫폼 기반 노동여건 개선, 생활물

류영역 일자리 점진적 확대, “사회안전망” 공익적 업무 부여

❍ (플랫폼 공정거래 표준 주도) 전국 최초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를 운영

하여 전북지역･도민 차별을 예방하고, 플랫폼 사회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

- 플랫폼 사회의 적극적 디지털 정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를 구

성･운영하여 플랫폼 공정거래 표준 주도

- 전북지역,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조사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도록 유도, 전북도민 혜택 증대에 기여

- 단기적으로 알고리즘 전문가 영입, 중장기적으로 지역 알고리즘 전문인력양성을 통

하여 플랫폼 시대의 “전북형 미래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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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참여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도민이 참여할수록 

살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기 성과 달성에 유리한 구조

-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사용할수록 지역기업이 발전하여 지역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지속 발전

- 가입자가 증대하여 일정 규모가 확보될 경우 도, 시･군 정책 수요조사, 만족도 등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삶의 여건 개선에 투입되는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정

치논리보다 실제 혜택을 입는 이용자가 많은 지역, 취약계층 우선지원 등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플랫폼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경우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의사결정을 유도

할 수 있으며, 정책사업 만족도 개선에 긍정적 효과 예상

<그림 4-8>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공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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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전환사회, 지역사회 연대로 극복)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이 유도하

는 변화에 지역사회 구성원 연대로 대응하여 살기 좋은 플랫폼 사회 조성

-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의 성패는 체계적인 사업설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

역민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음.

-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플랫폼 일자리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산하여 플랫폼 

시대의 일자리 선도 모델

- 첨단기술 도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화하는 생활방식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대로 

대응하여 공익적 가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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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검토사항

가.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검토

1)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필요성

❍ (슬기로운 전북생활) 민간앱과 전라북도 지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플랫폼 비즈

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전라북도 생활을 스마트하게 만듦.

-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도 적용 가능하며, 기존

의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배달영역의 경쟁은 민간앱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구조, 투자(예산)를 확보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의 결합은 민간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않음.

❍ (공정거래 기틀마련, 지역민 보호) 민간과 공공의 영역다툼보다 민간플랫폼의 

알고리즘 체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민 보호가 필요

-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의 근간은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분석으로 전라북도 

데이터의 유출에 따른 경영상 위협요인 대비가 필요

❍ (생활서비스로 범위 확장, 전북도민 유인전략) 민간앱과 공공앱 경쟁은 이용자 

확보와 이용 빈도가 핵심인데, 할인만으로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생활서비스(공공서비스 포함)로 범위를 확장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이 익숙한 이

용자를 중심으로 “스마트 전북생활”을 위한 생활앱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음식료 배달을 하지 않는 지역, 이용자도 다양한 생활서비스 수요가 있

으므로 생활앱 이용 유도에 유리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가치지향)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목적은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문화 조성”에 있음.

- 생활편의서비스는 복지, 행정서비스, 대중교통, 재화･서비스 배달 등 다양한 영역으

로 확장하되 불공정한 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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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전북도민과 관광객을 이용대상으로 선정하고, 플랫폼 기반 중

개서비스제공업체가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 전략 검토

- 공정알고리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소득 선순환 구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생활 편

의제고, 상생문화 조성 등에 기여

2)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도입검토사항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도입에는 공공예산, 시간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공공플

랫폼의 지향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으로서 이용자와 이용빈도를 증대해야 하며, 공감대 형

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자립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전북도민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혜택 이외에도 공공플랫폼으로서 정책적 활용가치

를 창출해야 함.

-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약자에게 돌봄･배려를 주도하

는 공공영역의 복지･나눔 서비스 결합 검토

❍ 이용자와 이용빈도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한

정된 운영예산을 고려하여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필요

- 전북생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과 이용자에게 확실한 혜택(매출증대, 할인혜

택) 등을 제공하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할인혜택과 생활앱 자체 포인트를 개발, 플랫폼 내 재사용을 

유도하여 이용자 충성도 제고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자립운영(운영수익+예산지원 > 운영비용)은 예산지원과 

플랫폼 수익이 운영비용보다 커야 함.

- 현행 공공배달앱이 도입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적정한 

이용료를 책정하여 플랫폼 선순환 도모

-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는 서비스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이 있지만, 지역화폐 운영에 공

적예산이 투입되므로, 지역화폐 관리예산을 절감하여 플랫폼 운영예산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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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이용자의 부담력을 고려하여 홍보비, 중개수수료 등 플랫폼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책정하여, 이용빈도가 증가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 형성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도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사회 대응수단으로서 정책담당

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삶의 질과 지역 만족도를 높

이는데 기여

- 적정한 이용자가 확보될 경우 전북도와 시･군의 정책사업 평가,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그림 4-9>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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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주체 검토

❍ 공공플랫폼은 공공영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기업에게 맡기는 것 

모두 한계가 있지만 “민간위탁 운영”이 현실적임.

-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강점이 있으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플랫폼 운영역량과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민간영역에서 관리하면 플랫폼 운영역량과 트렌드 대응력은 뛰어나지만, 개인정보유

출 우려,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상충하는 이해관계에서 실제로 플랫폼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에게 위탁운영하

고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플랫폼 운영의 여러 사례를 토대로 한계점을 극복하여 “전북도민”에게 실

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검토해야 함.

- 공공배달앱 모델은 공공주도형, 민간위탁형, 절충형 등 유형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공공예산을 민간위탁업체에 지원하는 특성상 창의적･독자적 운영에 한계

- 민간위탁업체가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계약 기반으로 추진해야 하며, 

새로운 기회가 포착되어도 공공플랫폼 특성상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주체는 공공플랫폼으로서 “신뢰성”, 플랫폼 비즈니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영역(신뢰성)과 민간영역(편의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창의성)를 발

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영역”은 전북도와 관계 시･군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안

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등을 주도하여 “신뢰성 제고”에 노력함.

- “민간영역”은 전라북도출자출연기관, 사회적경제조직, 플랫폼 개발업체 등이 참여하

여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

 민간기업에게 위탁할 때 이용자 정보보호 합의를 하지만, 위탁기업이 플랫폼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추진･제안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민 보호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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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관 협력 공공플랫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전북형 플랫폼 노동

자 협동조합, 생활편의서비스 관련 협동조합 등 다수의 참여와 연계로 전북형 공공

생활앱 이용자 신규서비스 발굴 등 “창의적인 경영”을 추진

❍ 플랫폼 자립운영이 달성되면 “도민기업” 형태로 창업하여 산･학･연･관 협력체

계를 기반으로 지역이익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 유도

-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황 분석, 예측, 맞춤형 서비스 제

공, 신규 비즈니스 구상 등에 있는데, 현존하는 공공배달앱 사례의 플랫폼 운영모델

에서는 적극적 활용에 제약이 있음.

- 민간위탁기업의 “자율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공공영역은 “실질적 활용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민･관 협력체계 특성상 적극적인 분석과 신규 사업 발굴에 소극적

 

<그림 4-10>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주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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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북형 공공생활앱 확장전략 구상

❍ (자립운영구조확립)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중장기적으로 “자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이용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설계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결제수단은 “시･군별 모바일 지역화폐”이며 통합 또는 직접 관

리하여 절감된 대행수수료를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 검토

-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 항목” 일부를 유사한 전북형 공공생활앱 서비

스 지원예산으로 배정하여 안정적 수익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 (모바일 지역화폐 관리비용절감, 로컬뱅크) “시･군별 모바일 지역화폐 관리체

계개편” 또는 “로컬뱅크”를 설립하여 모바일 지역화폐 운영･관리 전담

- 로컬뱅크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합･발행･관리, 전북형 공공생활앱 결제를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

- 오프라인 금융기관을 신설하는 개념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

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유료플랫폼 & 전북생활포인트제도) 공공플랫폼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

하고 플랫폼 운영･관리, 전북생활포인트 등 혜택으로 활용

- 전북형 공공생활앱 서비스 이용료를 무료 또는 최소화하기 보다는 적정 수준을 책정

하여 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지역 내 거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유명 관광지의 입장권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지역화

폐로 지급, 관광 후 지역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례와 같이 일시적 할인보다 이

용 경험을 재이용으로 유도하여 보편적인 공공생활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판단

- 생활앱 서비스 이용료의 일시적 할인보다는 이용료를 부담하고, 해당 이용료의 일부

를 생활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생활앱 서비스 이용료는 가맹점의 경우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 등 서비스비용을 민간업체의 50% 수준까지 단계

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 민간배달앱 서비스는 가맹점과 소비자가 배달료를 분담하는 체계이지만, 중개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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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중개업체 수익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지만,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

입”과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 “서비스협동조합” 등이 결합하면 플랫폼 기업 수

익,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현행 수준의 50%로 실질적 절감이 가능

❍ (플랫폼 공정거래+다양한 신규비즈니스 창업유도)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공플

랫폼으로 공정거래를 지향하며, 지역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신규비즈니스 창업

의 기회를 제공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자립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뢰성, 편리성

과 실질적 이익 발생이 가능함.

- 생활앱 이용이 많아질수록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플랫폼 자립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그림 4-11> 전북형 공공생활앱 확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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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전북형 공공생활앱 활성화 방안

1. 전북형 공공생활앱 추진방향 제안

가. 중장기 목표설정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중장기 비전을 <플랫폼 전환사회를 선도하고, 전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북형 공공생활앱”>으로 설정

- (플랫폼 전환사회 선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

회로 전환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변화를 선도

- (전라북도 생활 만족도 제고) 플랫폼 사회의 특성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생활의 만족도를 높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플랫폼 사회에서 공공플랫폼은 어떤 형태이든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는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체계 구축”, “지

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생문화 조성”으로 설정

-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 플랫폼 사회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역할은 공공플랫폼

이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거래 플랫폼이 되도록 관리하는데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플랫폼 사회의 다양한 비즈니스가 지역경제 선순환,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상생문화 조성) 지역업체 경쟁력 제고, 지역소득 역내 순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서로 돕는 사회적 연대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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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북형 공공생활앱 추진방향 제안

❍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운영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수립함.

-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 공공플랫폼으로서 공정거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정알고리즘위원회, 알고리즘 모니터링, 플랫폼 역량 강화 등 추진

- (플랫폼 사회, 편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편리한 전북생활을 

지향하며, 플랫폼 특성을 활용한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함.

- (전북형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장기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하여 “전북형 플

랫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 활성화 효과 도모

❍ (추진전략 1.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

하는 지자체로서 전라북도의 가치 향상

- 플랫폼 기반의 불공정, 차별하는 검색알고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북도공정알고리

즘위원회”는 공정플랫폼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전라북도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 

- 플랫폼 사회를 선도하는 지역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설계･개발･운영･관

리하는 전문가를 영입･육성하여 전라북도의 플랫폼 역량을 강화

- 플랫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민간플랫폼의 검색알고리즘을 모니터링하

여 지역 차별, 불공정 플랫폼을 적발, 공정한 플랫폼 기반 조성에 기여

❍ (추진전략 2. “플랫폼 사회, 편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기여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전북형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전북페이”를 도입해서 신

뢰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

-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이용하는 도민이 스마트 전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생

활,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의서비스를 개발

- 플랫폼 노동자에게 생활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부여한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도민 안전 제고와 플랫폼 노동자 이익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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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3. “전북형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플랫폼 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지원

- 플랫폼 사회에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형 플랫폼 일

자리 사업”을 추진

- 생태문명 수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정책에 대응하여 음식료 배달에 “친환경 음식

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

-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플랫폼 사회에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

폼 기반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여 플랫폼 사회 대응역량을 제고 

비전 플랫폼 전환사회를 선도하고, 전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북형 공공생활앱”

목표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생문화 조성

추진
과제

□1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

❶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구성･운영

❷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 모니터링단 조직･운영

❸ 플랫폼 역량강화 사업

□2  플랫폼 사회, 
편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❶ 전북형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전북페이” 도입

❷ 슬기로운 전북생활 “스마트 생활서비스”

❸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운영

□3  전북형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❶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 추진

❷ 친환경 음식용기 비즈니스 모델

❸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

<그림 5-1> 전북형 공공생활앱 중장기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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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형 공공생활앱 활성화 방안 제안

가.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

1)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구성･운영

가) 개념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는 플랫폼 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플랫폼 중 

“전라북도”를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발견･심의･대응하는 주체*를 의미

-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전북도민에게 차별적 요소가 없이 개발･운영되도록 자문･심

사･대응하는 최고 의결기관을 의미

- 알고리즘 발견･심사･대응 범위를 전북형 공공생활앱에 국한하지 않고, 플랫폼 전환

사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함.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는 후술할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에서 조사한 플

랫폼 알고리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의,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주체로 전문 기술력을 갖

춘 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과 함께 운영해야 함. 

나) 현황분석

❍ (플랫폼 전환사회) 첨단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다양한 플

랫폼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사회 도래

-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은 일상 속에서 정보검색, 재화･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과 이행 

등 방식을 변화시킴.

 재화･서비스 거래방식의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을 유도하고 산

업생태계의 변화를 주도

- 지역의 생활, 경제활동 등 폭넓은 범위에서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에 적

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생활･경제영역은 시장경제에 맡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민간배달앱 서비스와 

같이 지역(골목)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대응사례)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는 차별행위로 

인식되어 민간기업의 자율성보다 “플랫폼 사회의 공정거래”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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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의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사례에 과징

금 269억원(쇼핑 267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함.

-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사례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토대로 향후 플랫폼 사회에

서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로 알고리즘은 생활･경제영역 뿐 아니라 지자체의 공공행정서

비스 시스템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자체를 차별하는 검색알고리즘이 확산되면 지자체와 도민, 관계자의 노력에 무관하

게 지자체의 자립 방해요인이 될 수 있음.

❍ (플랫폼 시대의 공정･적폐청산)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과 반칙은 플랫폼 시

대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은 “적폐청산”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의 가치가 부각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에 맞는 불공정･
반칙을 예방하는 알고리즘 설계와 감시가 필요

 불공정･적폐의 대표적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도 

개인정보 수집한계로 특혜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 알

고리즘 검증과 인공지능 설계로 공정 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알고리즘 설계와 검증”으로 “평가, 채용, 입찰 등 중요한 과정에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법･제도(청탁금지법)와 결합하여 공정사회실현, 적폐청산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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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알고리즘 대응역량강화 필요) 전라북도를 차별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

른 피해 예방과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알고리즘 불공정설계유형의 다양성, 복잡성, 입증한계로 플랫폼 시대의 검색 알고리

즘 불공정설계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는 현실

- 쇼핑 플랫폼의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

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 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

- 해당 지역과 관계된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심의･대응조치 등 가능여부가 플

랫폼 시대의 지자체 자치권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다) 제안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설치조례) 플랫폼 전환사회를 선도하는 전라북도

공정알고리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

-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단순 자문을 넘어서, 전라북도를 차별하는 알고리즘을 조사, 

심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과 행정집행능력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행정집행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과 역할, 대

응조치 근거 등을 규율하는 지자체 단위의 조례 제정 필요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와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의 구성, 역할 등을 조

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공정

알고리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는 법･제도, 기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하고,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알고리즘의 전라북도 차별실태 조사 추진

- 플랫폼의 전라북도 차별에 대하여 실제로 조사･입증하는 역할은 플랫폼 기술 전문가

가 수행할 수 있으므로(“전라북도 공정알고리즘 모니터링단”에 대하여 후술), 전라북

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역할은 차별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대응조치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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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사업기간: 2021~2030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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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 조직･운영

가) 개념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은 “전라북도”를 차별하는 플랫폼 알고리즘

을 발견･입증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을 의미함.

- 전라북도를 차별하는 불공정 알고리즘설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색알고리즘 불공

정설계실태를 발견하고 입증할 수 있는 분석결과 필요

- 검색알고리즘 설계원리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

춰야 함.

나) 현황분석

❍ (플랫폼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사례) 쇼핑 플랫폼 검색알고리즘 불공정설계

사례를 토대로 알고리즘 설계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중요

- 경쟁이 있는 민간 플랫폼은 경쟁사에 의한 불공정 알고리즘 설계 의혹과 분석 등이 

가능하지만 공공영역에서 지역민을 차별하는 불공정 알고리즘 실태 진단과 입증 주

체 부재

- 검색알고리즘의 불공정설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알고리즘에 따라 차별을 받는 

피해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태 진단과 입증을 위해서 전문 역량이 필요

❍ (플랫폼 불공정피해 입증주체) 플랫폼 사회에서 불공정설계에 따라 지자체 또

는 지역민의 손해에 대응･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자체가 담당해야 함.

- 불공정 알고리즘 설계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공정행위와 피해

규모를 입증해야 함.

- 플랫폼 기반으로 체결되는 서비스 계약의 범위와 양이 방대하고, 알고리즘 전문성이 

없는 개별주체는 피해사실 인식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주체로서 지역과 지역민을 차별

하는 불공정 알고리즘 실태를 진단하는 역량 중요성 부각 

❍ (플랫폼 기반 공정비즈니스생태계 조성)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공정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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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성을 위한 불공정 행위 진단, 감시, 대응역량 필요

- 플랫폼 시대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에 기반한 신규비즈니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라북도는 공정한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이미지

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정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플랫폼 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

위에 대한 진단과 감시 역량이 필요

다) 제안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 구성)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은 전

라북도 조례에 근거한 플랫폼 전환사회를 지탱하는 기술집단을 의미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 구성원은 플랫폼 분야별 기술역량을 갖춘 전문가이

며, 초기 운영 안정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의 전문인력양성을 통하여 플랫폼 사회를 선도하는 전라북도의 

경쟁기반을 구축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 운영)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은 조

례에 명시한 역할을 담당하여 적극적으로 플랫폼 사회에 대응함.

- 지자체 주도의 “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은 전문역량을 갖춘 기술집단으로 역할 수

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

- 플랫폼 사회의 공정한 거래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는 역할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시업기간: 2021~2030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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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역량강화 사업

가) 개념

❍ 공정플랫폼역량강화사업은 플랫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경진대회, 창업지원･멘토링 등을 의미함.

-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플랫폼 역량

강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초기기반형성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공정플랫폼거래질서”를 정의하고, 전라

북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지만, 지속성과 창의성 기반 차별성을 위해서는 전문인

력양성과 투입의 선순환 체계가 필요

나) 현황분석

❍ (플랫폼 사회의 경쟁역량) 플랫폼 사회는 기존 인프라, 관련 산업구조 등 전통

적인 경쟁요인이 아닌 “전문성”, “창의성”, “윤리성”을 갖춘 전문집단에 있음.

- 플랫폼 사회에 맞추어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가 플랫폼 기반 거래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문성(기술력) 확보가 필요

- 플랫폼 시대의 홍보･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음식료 주문･배달 사업을 개

편한 민간배달앱 사례처럼 통찰력과 창의성이 중요

- 실시간 거래, 이용자 정보 접근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와 공익적 가치 추구를 

주도할 수 있는 윤리적 역량 중요

❍ (개방형 경쟁+플랫폼 윤리) 플랫폼 사회 전문인력은 “개방형 경쟁에 적합한 실

무중심 역량강화”, “플랫폼 윤리경영” 등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은 개방된 영역으로 운영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한 이론적 지식경쟁보다 다양

한 영역특성에 맞추어 도입할 수 있는 개방형 경쟁에 적합한 현장실무역량강화 요구

- 개인정보보호, 불공정 알고리즘 설계지양 등 윤리성을 갖춘 전문집단 주도로 공정 

플랫폼 서비스 주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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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경쟁역량 선순환체계 구축) 전문성, 창의성, 윤리성을 갖춘 전라북도 

플랫폼 전문집단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인력양성, 영입 등 필요

- 공정플랫폼 질서유지를 선도하는 전라북도의 역할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 추진

- 플랫폼 사회를 선도하는 전라북도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플

랫폼 사회의 지자체 경쟁역량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

다) 제안

❍ (공정플랫폼전문인력 영입, 플랫폼역량강화사업 구상) 전라북도 공정 플랫폼 

여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맞춤형 플랫폼 

역량강화 추진

- 공정 플랫폼 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은 전문성, 창의성, 윤리성을 갖춰야 하며, 모

든 것을 갖춘 전문가 양성에 시간과 예산이 소요

- 현재 민간 주도의 플랫폼 비즈니스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

춘 플랫폼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라북도 플랫폼 목표(공정･윤리성)를 공유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주도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플랫폼역량강화와 경쟁역량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상

- 플랫폼역량강화를 위하여 일정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집단과 초보수준의 플랫폼 인

력양성 희망자를 구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구상

- 일정수준의 플랫폼 기술역량을 갖춘 대상자를 위한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체계

적인 교육･훈련을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

- 단기 프로그램은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방식으

로 운영하고 장기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특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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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경진대회)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전문성, 창의성, 윤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개최

-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당사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플랫폼 아이디어 공모전과 경진대

회를 개최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

- 플랫폼 아이디어 공모전과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입상자에게 스타트업 

창업기회, 지역 플랫폼기업 취업 등 포상과 후속 지원을 연계  

❍ (창업지원･멘토링) 플랫폼 경쟁역량을 구축･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에게 창의적인 창업 기회를 부여

- 소정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플랫폼 아이디어 공모전,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실력

이 입증된 미래전문인력에게 창업지원, 민간 전문가 멘토링, 프로젝트참여기회 주선

- 전라북도의 공정한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

인 시도가 필요하므로 창업, 멘토링, 소규모 프로젝트 참여 등 기회 제공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사업기간: 2022~2030

❍ 소관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시･군, 지역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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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랫폼 사회, 편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1) 전북형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전북페이” 도입

가) 개념

❍ “전북페이”는 지역화폐 기반으로 전북형 공공생활앱과 전라북도 지역 등 온･
오프라인 생활서비스 대가결제를 가능하도록 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결제를 지역화폐 기반의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통합하고, 스마

트기기에 탑재한 생활앱을 토대로 오프라인 생활서비스 결제가 가능하게 함.

- 전북페이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화폐 온･오프라인 결제, 할인･복지혜

택의 통합, 블록체인기반 인증서비스 등을 제공

나) 현황분석

❍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보편화) 공공배달앱사례는 공공플랫폼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가능성 제고

-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에 특화되어 있던 지역화폐가 공공배달앱 결제수단으로 활용되

면서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해짐.

- 현재 일부 지역화폐는 스마트기기 관련 앱 설치만으로 온･오프라인 결제, 현금영수

증 발급, 소득공제 등 서비스 연동이 가능

❍ (지역화폐 활용도 제고･운영비용 절감) 지역화폐 통합 운영, 블록체인 기반 전

자화폐 전환을 통하여 활용영역 확장과 운영비용 절감 방안 모색

- 지역화폐는 기초지자체(시･군 단위)에서 발행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비

와 지방비가 보조되어 일정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됨.

- 지역화폐 결제수단의 범위를 확장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 전환을 통하여 오

프라인 발행, 관리비용 절감 기여

 지역화폐 운영･관리비용 절감은 국비, 지방비의 절약을 의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

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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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복지혜택 실효성 제고) 정부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혜택과 

수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주체에게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현금･카드, 지역화폐, 쿠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의 신원노출, 낙인효과 등이 우려되는 일부 쿠폰, IC카드 등의 부정적 

효과 예방 필요

- 맞춤형 복지혜택에 따른 지원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속 모니터

링 한계를 적절한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 (무료 공공･생활서비스 이용 통합) 전북도민(시･군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무

료 생활서비스 탑재를 통해 유･무료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일원화

- 시･군립 시설을 이용하려는 시･군민은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별도의 이용카드를 발

급받거나 사용자 인증 후 사용하고 있음.

- 무료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을 통합할 경우 지역민의 생활 관련 빅데이터 축적, 분석

에 긍정적 효과 예상 

다) 제안

❍ (전북형 공공생활앱 결제수단, 전북페이) 전북페이는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결

제수단으로서 지역화폐의 온･오프라인 결제를 지원

- 전북페이는 전북형 공공생활앱 결제에 특화하지만 전북페이 가맹점에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

- 카드, 지류 등 스마트기기 이용 제한된 약자 배려 필요, 중장기적 온･오프라인 지역

화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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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전북페이 가맹점 결제) 전북페이 가맹점 온･오프라인 결제를 유

도하여 지역내 사용범위 확대

- 전라북도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결제를 통하여 전북페이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생

활서비스 결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함.

- 스마트 결제수단은 이용경험을 가진 사용자 확대가 중요하므로 교통카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

❍ (블록체인기반 인증서비스) 플랫폼 사회를 선도하는 공정 플랫폼 중심지로서 

전라북도 가치를 향상시키는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블록체인기반의 투명･공정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플랫폼 공정사회를 선도하는 전

라북도의 이미지, 전북페이 신뢰성 제고 기여

- 지역민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내 사용

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시대의 QR체크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위험확산 

예방 효과 기대

❍ (할인･복지혜택 통합) 전라북도민에 대한 할인(지역화폐)･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전북페이 활용도 제고

- 지역화폐과 각종 지원금을 전북페이로 연동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가능성

을 제고하고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는 비인간적 낙인효과”를 억제

 예: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양육수당,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전북페이로 

연동하여 생활앱 자동충전과 이용(기한설정, 현금영수증･소득공제 혜택 등 연계)

- 전북페이 이용에 따른 적립포인트를 설정하여, 단발성 할인을 지양하고, 전북형 공

공생활앱 기반으로 재사용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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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북형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전북페이” 도입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시･군
❍ 시업기간: 2022~2030

❍ 소관부처: 관계정부부처, 한국조폐공사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시･군, 위탁운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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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기로운 전북생활 “스마트 생활서비스”

가) 개념

❍ “스마트 생활서비스”는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전북형 공공생활앱으로 예약･
주문･결제･사후관리, 전라북도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데 목적이 있음.

- 공공배달앱의 음식료 주문･결제･배달모델을 비롯하여 공공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범위로 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기본 절차는 “정보검색→ 예약･주문→ 결제→ 승인･인증→ 이용완료→ 사후관리” 순

이며, 공공･생활서비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함.

나) 현황분석

❍ (플랫폼 경제시대) 플랫폼 기반 재화･서비스 정보검색, 계약, 이행에 익숙한 

경험이 축적되며, 신뢰성･편리성･창의성에 토대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 플랫폼 경제시대에서 소비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는 신뢰성과 편리성을 갖춘 중

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사례 증가

-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존의 방식에 비해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으

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되면 지역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플랫폼 기반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향후 플

랫폼 경제시대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공공배달앱과 모바일 지역화폐) 민간배달앱 독과점 운영에 대응하여 지역민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배달앱이 현재 운영 중

- 공공배달앱은 지역 영세상인의 음식료 정보검색(홍보), 주문, 결제, 배달을 중개해주

는 공공플랫폼으로 모바일 지역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도입

- 공공배달앱 기술력과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가능성은 음식료 주문･배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생활 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음.

❍ (빅데이터 축적･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플랫폼 빅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통

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신규 서비스 발굴 등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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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편리한 거래 중개와 빅데이터를 축적

하는데 있음.

-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거래 빅데이터 분석결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발굴에 기여하여 전체적인 고객만족도를 제고

다) 제안: 공공･생활서비스 + 자립경영 + 민･관 협력

❍ 현재 플랫폼 기술력을 토대로 가능한 공공･생활서비스 중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 “지역경제활성화”,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례를 제안

- 해당 사례는 현재 공공플랫폼 기반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를 모색하였으며, 

후술할 자립경영, 플랫폼 시대의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

(1) 전북형 스마트음식배달서비스

❍ (음식료 배달서비스) 공공배달앱 기본모델인 “음식료 배달서비스”를 지역상인, 

플랫폼 노동자, 지역민에게 혜택이 있도록 자립운영･지속성 제고 관점 설계

- 공공배달앱 모델과 유사하게 공공플랫폼에 지역영세상인이 가맹하여 음식료 배달주

문 중개･결제(모바일 지역화폐)･이행(배달 라이더) 등을 수행

❍ (적정 수준의 이용료 설정)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적정 수준의 이용료(광고료+

건당수수료 등)를 설정하여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고, 자립운영･지속성 제고

- 무료 이용은 지속적인 지자체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배달앱의 고객 맞춤형 할인･쿠폰혜택 대응에 한계

- 이용료는 지역상인이 부담해야 하는 광고료, 건당 수수료, 서비스비용(배달대행)과 

도민이 부담하는 서비스비용(배달비) 등이며, 이용자 부담 경감과 자립운영･혜택증대

를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

- 이용금 일부를 전북생활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회성 할인보다 생활앱 재사용

을 유도하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 전북생활포인트로 생활앱 이용, 지방세 납부, 지역

사회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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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예산지원 자립경영체계 구축) 공공배달앱과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가장 큰 차

이는 “자립경영체계 구축”에 있음.

- 초기단계 플랫폼 설계･개발･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지원이 요구되며, 전북

형 공공생활앱의 운영이 안정될수록 자립경영체계가 구축되도록 구상

- 자립경영체계는 공공플랫폼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

로 설계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

❍ (지역상인 혜택) 전북형 공공생활앱 음식료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상인은 

이용료 부담경감, 공정한 홍보･마케팅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기존 민간배달앱의 홍보･마케팅 비용, 건당 중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절감하고, 

카드결제수수료는 모바일 지역화폐결제로 없앰.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이용료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보다 공익적 가치 추구를 위한 

생활앱의 지속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최소 비용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설계

- 공정한 홍보･마케팅 체계를 설정하여, 이용자 지역･거리 기반의 노출을 지원, 홍보･
마케팅 비용 추가 부담을 경감

❍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 생태문명 수도를 지향하는 전라북도

의 도정 철학에 맞추어 플랫폼 기반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하여 지역상인 지원

-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후술)이 구축될 경우 지역상인은 음식용기 회

수･세척･관리 등 부담을 줄이고, 전라북도 지역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음.

❍ (플랫폼 노동자 문제해결 필요성) 공공배달앱 모델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노동

자(배달 라이더)의 플랫폼 기반 일자리 증대, 실수령액 증대 혜택 모색

- 민간배달앱 거래기준으로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분담하여 건당 약 6,000원의 배달비

용이 책정, 중개수수료 공제후 플랫폼 노동자가 수취하는 금액이 적음.

- 플랫폼 노동시간은 음식배달수요가 있는 제한적인 시간동안에 집중되므로 시간당 배

달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운행을 하는 사례 발생(안전사고 위험 증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배달 라이더의 고용 안정을 법･제도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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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할 수 있으나, 실수령액, 서비스 가능시간 한계 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플랫폼 노동자 실수령액 증대) 플랫폼 노동자가 서비스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

을 증대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 체계 정비, 서비스 시간의 확장 등 검토

- 이론적으로 다수의 음식배달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한 배달중개업체가 필요하

므로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책정 유도

 배달중개업체의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책정을 유도해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배

달중개업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높이고자 하므로, 지역기반의 배달협동조

합(플랫폼 노동자조합)을 결성하는 방안 검토

 배달협동조합 결성을 통하여 중개수수료를 시스템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낮추면5) 다

수의 배달 라이더의 실수령액을 높여서 위험한 운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배달 라이더의 서비스 시간은 음식주문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한정되므로, 지역 

배달 라이더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범위를 확장하여 노동자 수익 증대

 후술할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전북형 공공생활앱 서비스: 나들가게+플랫폼 

일자리” 등 공익적 가치 추구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 배달 

라이더의 수익 증대로 연계

❍ (배달라이더 안전운행담보전략) 배달라이더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북

형 공공생활앱 기반 신규서비스이행은 “안전운행인증협동조합”이 담당

- 수익증대방안이 마련되도 배달안전운행은 라이더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행모니터링에 동의한 배달라이더협동조합”에게 

플랫폼 기반 신규 서비스 이행권한을 부여6)

5) 배달라이더협동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례모델로 거래중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
템 운영･관리비용, 협동조합 유지비용, 배달라이더 보험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배달라이더에
게 지급하여, 라이더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
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업무할당의 공정성･신뢰성 제고에 기여 

6) 안전운행모니터링은 전북형 공공생활앱과 내비게이션앱, 교통위반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과속, 인도주행, 교통법규위반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동의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 생활안전
정보공유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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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 소비자 혜택) 소비자로서 전북도민은 이용비용 절감, 전북생활포인

트 적립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상인 상생협력에 동참

- 기존 민간배달앱 이용시 지불하였던 배달서비스이용료 일부 절감,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음.

- 전북생활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앱 가맹점 이용서비스를 증대하고, 플랫폼 유

지･관리의 지속성을 높임

- 지역생활서비스 이용비용절감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그림 5-3> 전북형 스마트음식배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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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북형 스마트교통편의서비스

❍ (대중교통서비스) 생활앱에 시내･외버스정보시스템을 탑재하고, “전북페이”를 

통한 대중교통 결제시스템 도입

- 스마트기기에 연동되는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시스템 “전북페이”를 대중교통에 도입

하여 생활편의제고, 중장기적 저변확대 효과를 기대

- 대중교통서비스는 다양한 계층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공 플랫폼 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시간, 노선, 이용자 등 빅데이터 기반 지역교통･안전정책사업발굴, 교

통안전사업 우선순위 평가에 활용 가능

❍ (부름택시 서비스) 생활앱 기반 부름택시 예약･매칭･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민편의증대, 택시종사자 지원 등에 활용

- 부름택시는 전화로 요청하는 방식과 플랫폼 매칭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플랫폼 방식의 예약･매칭･결제 시스템을 구현

- 대중교통 서비스로 신뢰성･안전성이 중요하므로 전북도, 시･군 교통담당부서에서 인

증한 지역택시업체를 우선하여 중개함.

- 부름택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시간, 장소(경로), 이용자, 결제금액 등 빅데이터 기

반으로 도민 교통편의 제고에 활용

❍ (대리운전 서비스) 대리운전은 음주운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

로 시작, 전화통화 요청과 플랫폼 매칭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음.

- 대리운전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생활편의, 교통안전, 대리운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

하여 전북형 공공생활앱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안 검토

- (대리운전 이용자 불편사항) 음주 이용자 상황과 대면･현금거래 특성을 활용하여 서

비스 계약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청, 대리운전자의 자격(실력, 안전운행 의지 등), 

대리운전자에 기인한 범죄 발생 우려 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 (대리운전자 불편사항) 음주 이용자의 폭언･폭행 노출, 불특정 장소 요청에 따른 이

동･복귀 비용 발생, 대리운전중개업체 수수료 부담, 음주 이용자에 의한 범죄 발생 

우려 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 (대리운전 관련 사회적 문제) 대리운전 이용자, 운전자 모두 대면･현금거래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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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여 지하경제에서 관리되며, 중개업체 수수료, 대리운전자 이동･복귀, 특수상황

(음주 등)에 따른 범죄발생 우려 등 사회적 문제 야기

❍ (전북형 스마트대리운전서비스) 대리운전자, 이용자 등의 불편과 사회적 문제

를 최소화하는 생활앱 기반 스마트대리운전서비스 제공

- 전북도와 시･군에서 지역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자 인증을 하여 이용자 안심제고, 

대리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전 유도

- 전북형 공공생활앱 결제수단 “전북페이”로 대리운전 서비스이용요금을 결제하여 지

하경제양성화, 추가서비스비용 차단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기여

- 안전･범죄 우려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중개수수료, 이동･복귀 

문제, 대기장소 등), 이용자 안심 제고 등 기여

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리운전 빅데이터 축적･분석

으로 자주 이용구간, 시간대 등에 대리운전자 이동･복귀 편의제공, 대기장소 제공 등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며, 일부 독과점 중개업체에 의한 이용자와 대리운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그림 5-4> 전북형 스마트교통편의서비스: 부름택시･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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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북형 스마트생활편의서비스: 나들가게+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 (나들가게+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지역에 분포한 “나들가게”를 골목생활편의서

비스의 거점으로 활용, 플랫폼 일자리 영역 확대 기여

❍ (나들가게 배달서비스) 골목상권의 거점으로 “나들가게”의 물품 정보검색･주
문･결제･배달 등이 생활앱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나들가게 판매물품의 정보검색･주문･결제･배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모

바일 지역화폐 결제, 스마트음식배달서비스 안전운행인증협동조합 배달담당(배달라이

더 업무시간･수익증대) 등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을 시도

❍ (나들가게+) 나들가게를 전라북도 “로컬푸드” 확산거점, 골목플랫폼으로 활용

하여 로컬푸드 판로확장, 로컬푸드 활용 식품개발 등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지역소비자가 선호하는 로컬푸드를 선별하여 “Shop in Shop” 형태

로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며, “로컬푸드 판매장-나들가게-소비자 수･배송 네트워크”, 

전북페이 결제서비스를 생활앱 기반으로 지원

- 한국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과 연계하여 지역 로컬푸드를 활용한 밀키트 개발, 완성

품을 판매하여 플랫폼 기반 사업 확산 

❍ (나들가게 예약･결제) 필요한 시점에 주문하는 예약･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나들가게 재고부담 완화, 고객 편의 제고, 탄소발자국 줄이기 기여

- 나들가게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

로 재고관리전략을 지원, 주문이행율･고객만족도 제고

- 필요시점에 맞춘 예약･결제를 지원하여 직접 수령(수령시간에 맞추어 사전 준비완

료), 배달(배달업체 이용가능) 등 인접지역 거래를 유도하여 탄소발자국 줄이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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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전북형 스마트생활편의서비스: 나들가게+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시업기간: 2021~2030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시･군, 운영거버넌스 참여기업･기관 등

마) 검토사항

❍ 슬기로운 전북생활 “스마트 생활서비스”에서 제시한 스마트음식배달서비스, 교

통편의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추가 발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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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운영

가) 개념

❍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은 생활앱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임무로 서비스과

정에서 발견되는 생활안전사고, 법규위반, 환경오염 등을 모니터링･신고･대처

- 공공플랫폼으로서 공익적 가치(안전사회 달성)를 창출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수익증

대, 사회적 기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은 생활앱 인증 플랫폼 노동자를 의미하며, 생활앱 이용

자 중 자격을 갖춘 희망자 참여 가능

나) 현황분석

❍ (공공플랫폼, 공익적 가치 창출)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공플랫폼으로서 한국

판뉴딜에서 추구하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목표 달성 가능

- 공공플랫폼 운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도민 체감 필요

- D.N.A 골목 생태계 강화, 친환경 골목생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공익적 가치 창출과 공감대 형성 도모

- 전북형 공공생활앱 자체가 디지털뉴딜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

므로, 친환경 골목생활, 안전망 강화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설계 필요

❍ (배달라이더 안전운행 담보전략) 배달대행서비스 범위 확장에 따라 시간당 배

달건수를 늘리려는 배달라이더의 안전운행 담보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배달라이더는 배달중개업체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 배달정보를 취득하며 수익창

출을 위해서 시간당 이행건수가 중요함.

- 배달라이더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골목생활안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배달라이더

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배달라이더 골목서비스 네트워크) 다양한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라

이더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익적 가치 창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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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라이더는 배달대행서비스 특성상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차량통행

에 어려움이 있는 골목 단위 배송 네트워크를 보유

- 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차량 순찰 동선 한계를 보완하고, 배달수요가 급증

하는 시간대의 순찰 역할 분담 방안 모색 

다) 제안

❍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인증) 전북형 공공생활앱 인증 플랫폼 노동자(배

달 라이더)를 플랫폼 골목보안관으로 인증･골목보안관 업무협의 체결

- 배달라이더를 중심으로 전북형 공공생활앱 플랫폼 기반 노동자 중 안전운행약속업체

소속･개인을 플랫폼 골목보안관으로 인증

- 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골목현장의 안전사고위협, 범죄발생, 환경오염, 미

세먼지 측정 등 골목보안관 업무수행계약 체결

❍ (관계기관 연계 골목보안관앱 개발･운영) 전북형 공공생활앱에 탑재할 수 있는 

“골목보안관앱”을 개발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거점에 위치한 CCTV, 안전 모니터링 센서 등과 연계하여 골목보안관은 실시

간 현장 모니터링과 위험발생시 신고･초기 대응을 담당

- “골목보안관앱”은 배달라이더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신고･위치정보자동전송･사고유

형･긴급출동여부” 등을 스마트 기기 터치기반으로 개발･운영

- (전라북도 안전지도)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정보와 골목보안관앱의 빅데이터를 분석

하여 전라북도 안전지도를 작성, 사고 다빈도 지역 중점 관리 체계 구축

 

❍ (안전사고, 법규위반, 환경오염 측정과 초동대처)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은 골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법규위반, 환경오염 등 신고, 필요한 경우 제

한적 초동대처 수행

- 실시간 상황발생 현장정보를 기반으로 경찰,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여 사회 전

반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

-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초동대

처 임무 일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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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포상) 배달라이더의 고밀도 업무 중 발생하는 상

황 대처를 외면하지 않도록 적절한 포상제도 검토

- (공익적 가치 이행에 따른 공적예산 활용)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인증 협동

조합, 개인에게 골목보안관 적정 수당(시간기준+사건)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

- 전라북도 골목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골목보안관 또는 협동조합에게 적정한 포상제도

를 마련하여 골목보안관 자긍심 고취, 공익적 가치 확산 등 기여

<그림 5-6>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운영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시업기간: 2021~2030

❍ 소관부처: 법무부,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시･군,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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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북형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1)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 추진

가) 개념

❍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은 플랫폼 사회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와 시･군이 

주도하여 일자리 창출･확장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

- 플랫폼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일자리 

창출･확장 전략 구상

나) 현황분석

❍ (플랫폼 기반 일자리 중개수수료 딜레마)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는 배달주선

서비스가 요구되며, 배달량이 증가할수록 배달주선업체 이익이 증가

- 실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라이더는 건당 배달대행료 중 일부를 배달대행업체에게 

배달수수료로 지급하고 건당 1,000~2,000원 가량의 서비스요금을 수취

- 다수 이용자가 참여할수록 거래빈도가 증가하여 플랫폼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거래

빈도가 많을수록 이익은 플랫폼 운영업체에게 전달되는 구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플랫

폼 일자리 안정성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도개선 추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기반 조성, 서비스 종사자･소비자 권익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

- 제도적으로 플랫폼 일자리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 플랫폼 노동자에

게 수익창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플랫폼 사회 일자리의 근본적 문제해결 한계 

❍ (플랫폼 기반 일자리 창출･확장 필요) 플랫폼 전환사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플랫폼 기반 일자리 창출･확장 전략 구상

- 법･제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

로 플랫폼 기반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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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

❍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

거나 기존 일자리의 여건 개선을 추진

-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은 전북도, 시･군이 주도하여 플랫폼 기반 일자리 창

출･확대하는 공공주도형 일자리를 의미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북형 공공생활

앱을 통하여 공정한 중개서비스 제공 유도, 플랫폼 노동자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

- 기존 배달업무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강도에 공정 중개수수료 체계 도입으로 실질적 

혜택을 증대하고, 공익적 가치 증대 활동, 생활물류영역 일자리 확장 검토

<그림 5-7>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



- 144 -

❍ (전라북도 생활물류 네트워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택배와 

소화물배송대행업의 생활앱 기반 일자리 확장전략 구상

- 배달라이더가 제한된 시간에 많은 배달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문제를 줄이고자 수익창출을 위한 업무시간 확장

- 앞서 언급한 “나들가게+ 사업”과 같이 나들가게 정보검색･주문･결제･배달을 연계하

거나, 지역 특산물 지역소비를 유도

❍ (전라북도 스마트생활물류시스템) 시･군 특산물, 국가식품클러스터 생산품, 지

역기업 생산품 등 고품질 제품을 지역소비자가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유도

- 생활앱 내 14개 시･군 특산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기제품, 지역기업 생산품 등을 

지역별 물류거점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스마트생활물류시스템” 설계

- 기초지자체 간 간선수송은 기존 국가물류체계를 활용하고, 골목단위 지선배송을 플

랫폼 노동자 협동조합이 담당하도록 하여 배달서비스 영역을 확장

- 전라북도거시기장터, 시･군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판매점 등 분산 운영되는 온･
오프라인 특산물, 지역제품 판매점을 생활앱에 통합,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 유도 등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촉진 기여, 지역내 스마트생활물류시스템 설계로 탄소발자국 

절감,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확장 효과 기대

❍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 앞서 살펴본 “전라북도 플랫폼 골목보안관”은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확장에 기여

❍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 뒤에 설명할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

트회수물류시스템”은 생태문명 중심지 전라북도의 차별화 전략으로 친환경 음

식용기 제작, 세척･소독, 물류 등 일자리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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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시업기간: 2021~2030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

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시･군, 전북형 플랫폼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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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

가) 개념

❍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은 생태문명 중심지 전라북도의 차별

화 전략으로 친환경 음식용기 제작, 세척･소독, 회수･공급물류 등 스마트회수

물류시스템을 구축,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으로 이행되는 음식주문과 배달과정에 친환경 음식용기를 사

용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 음식용기의 최적 이용을 설계

- 지역 음식배달업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세척･소독업체, 회수･공급물류업체 등은 역량을 갖춘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방식 검토

나) 현황분석

❍ (비대면 경제시대의 일회용품 절감) 코로나19로 확산된 비대면 경제시대에 맞

추어 음식배달이 증가하면서 배달용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 인식 확산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주문･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용 일회용품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배달용 일회용품 절감노력 필요에 공감하지만 다회용기 제작, 회수, 세척･소독 등 

과정에서 일회용품 사용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

❍ (일회용 배달용기 환경문제) 일회용 배달용기는 배달과정에서 용기 변형, 밀봉

과정에 비닐 접착 등 재활용에 한계가 있음. 

- 배달용 일회용품 소재인 플라스틱, 비닐, 나무젓가락 등의 배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음식포장 과정의 플라스틱과 비닐 접착, 용기변형 등 재활용에 한계가 있음.

-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배달용기는 배출 후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소비자의 

분류작업, 종량제 쓰레기봉투 비용 지출 등 불편을 초래함.

❍ (친환경 배달그릇 세척･배달서비스 사례) 음식배달을 위한 그릇대여, 회수, 세

척, 소독, 당일배송을 ICT 기반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사례 벤치마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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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재활용법 예외사항으로 “음식배달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이지만 다회

용기 사용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음.

- 다회용기 사용이 이루어지는 중국집 배달그릇을 회수･세척･배달해 주는 스타트업 사

례는 플랫폼 기반 영역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 (생태문명 중심지,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산업문명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태문명 전환을 추진, 생태문명 중심지로서 이미지 제고 필요

- 생태문명 전환은 산업문명시대의 생활방식에서 생태문명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

미하며, “친환경･지속성”을 중요하게 인식

- 생태문명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전라북도의 정책추진방향에 일치하고, 플랫폼 사회에 

대응하는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의 대응전략 구상 검토 

다) 제안

❍ (친환경 음식용기 개발･제작) 전북도, 시･군 주도로 음식 종류에 따른 친환경 

음식용기를 개발･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함.

- 음식배달 가맹점은 일회용 배달용기 비용 절감, 친환경 동참 혜택이 있으며, 소비자

는 일회용 배달용기 폐기비용(쓰레기 종량제 봉투)과 수고를 줄이는 혜택이 있음.

- 지자체 주도로 친환경 음식용기를 개발･제작할 경우 영세상인과 소비자 혜택과 음식

량, 규격 등 “전북형 공공생활앱”에서 거래되는 음식배달주문의 신뢰성 제고

❍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 구축)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 음식주

문･배달, 친환경 음식용기의 회수･세척･소독･재공급 회수물류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음식용기 개발･제

작업체, 세척･소독 전문업체, 음식용기 회수･재공급 회수물류업체 등 참여가 필요

- 지역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

는 주체의 참여를 유도

- 친환경 음식용기 스마트회수물류시스템은 기초지자체 단위의 거주지, 인구수, 음식주

문･배달 빈도 등을 고려한 분산 설계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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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시업기간: 2022~2030

❍ 소관부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시･군, 참여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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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

가) 개념

❍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은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 전라북도 플랫폼 스타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발굴, 창업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조직을 의미

나) 현황분석

❍ (플랫폼 사회 대응역량 한계) 플랫폼 사회의 전환속도와 경쟁 환경변화에 지역

영세기업 대응역량 한계 지원 필요

- 플랫폼 사회, 비대면 거래 확산 등 비즈니스 방식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회

를 포착하여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 발굴이 가능

- 대부분 영세한 지역업체는 비즈니스 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플랫폼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활용) 플랫폼 사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므로 기반이 열악한 창업희망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이 가능하며, 생활앱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연계 가능

- 공공･생활 서비스 영역의 모든 잠재수요가 전북형 공공생활앱 연동 비즈니스의 기회

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역량 보완 필요)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기업･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비즈니스 역량 극복이 필요

- 창의적인 아이템을 활용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현하려면 기본적인 비즈니스 역량

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수성을 전북도와 시･군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플랫폼 사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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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

❍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 구성) 산･학･연･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함.

-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컨설팅 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단으로 구성

-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 정책사업과 연계성이 

높으므로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참여 필요

❍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환경의 가변성과 지역기업･창업희망자의 다양한 요구사

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수시 컨설팅 주제에 맞는 전문가로 “전라북도 플

랫폼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

-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1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 정규 컨설턴

트를 구성하고, 특별테마 또는 수요자 요청에 대응하여 특별 컨설턴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 맞춤형 전문가 구성을 위해서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단계에서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 운영)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은 정

기･수시컨설팅 등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

- 정해진 일정에 신청자를 접수하여 추진하는 정기 컨설팅, 14개 시･군 순회 현장 컨

설팅과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추진하는 수시 컨설팅 등을 추진

- 정기･순회 컨설팅의 테마, 신청자의 요구사항(수시컨설팅)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기반으로 “최적의”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 정기･순회 컨설팅의 테마선정, 참가자 일정조율, 사전조사, 수시컨설팅 요구사항수렴 

등의 업무가 과다하므로 “주관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사례집 제작･발간)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의 

컨설팅 지원 성공･실패사례를 종합하여 도내 플랫폼 창업기업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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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의 성공･실패사례는 플랫폼 사회의 기업경쟁력 제고와 살기 좋

은 지역 만들기에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음.

-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의 컨설팅 결과 실제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실패 사

례(참여자 정보 비식별처리)를 축적하여 성공요인을 발굴

- 동일한 주제･테마의 컨설팅을 반복하는 실효성, 참신성 저하를 예방하고, 다양한 컨

설팅, 창업사례를 공유하여 도내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라)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전라북도

❍ 시업기간: 2023~2030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 사업주체: 전라북도, 시･군,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 운영기관



1. 내용요약
2. 정책제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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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내용요약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 보편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정보기술이 

다양한 영역에 도입되면서 생활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함.

❍ (민간배달앱 시장 형성)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신규 사업에 적용되며, 음식배달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배달앱 업체 출현

❍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 가속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

❍ (민간배달앱 시장의 독과점과 지자체의 대응) 배달앱 이용자 부담이 가중된다

는 의견이 확산, 일부 지자체는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 “공공배달앱” 도입검토

❍ (플랫폼 사회에서 전북도민 보호 필요성) 첨단기술 확산, 플랫폼 사회 진입, 

비대면 경제체계 가속화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도민 보호 필요

 영세상인은 민간플랫폼업체가 형성한 플랫폼 경제시스템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협상력이 낮은 상황에 기인한 문제 예상

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비즈니스 계약이행을 위한 물리적 서비스 제공과정을 제공하

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자 역시 전북도민으로 보호 필요

 플랫폼 사회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지만 소비자로서 도민은 플랫폼 비즈니스 제

품･서비스 가격 상승 일부를 부담해야 함.

❍ (연구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공공플랫폼 도입 필요성

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도입전략을 제안”하는데 있음.

 전라북도의 여건과 공적영역이 개입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설정한 “전북형 공공생

활앱”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의,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및 운영방안 제안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도입과 운영으로 편리한 전라북도 생활, 공정거래체계 구축, 지

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효과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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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연구 시사점

1)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

❍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 플랫폼을 구

축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조사, 분석을 위하여 설계

❍ (일방적 정보제공의 한계) 공공플랫폼은 공공주관으로 추진되는 특성에 따라 

일방향 정보제공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 (전라북도 공공앱 도입목적) 공공배달앱을 운영,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의 목적

은 현재까지 지역 영세상인 보호의 목적이 강함.

2) 공공의 역할 정립

❍ (민간영역 vs. 공공영역) 현재 배달앱 플랫폼 시장은 민간배달앱 업체가 소비

자와 가맹점의 음식료 배달을 매개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공주도 사업의 특성) 강한 공익성과 위험부담 등의 이유로 민간업체가 독점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 사업을 공공영역에서 직접 추진

❍ (공정거래) 플랫폼 비즈니스는 최근 발생한 사업 형태로 민간에 최적화된 형태

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정거래”를 매개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3) 공공플랫폼 활성화 전략 검토 필요

❍ (공공플랫폼 이용률 제고전략 검토)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와 목적이 분명

하더라도 플랫폼 특성상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함.

❍ (플랫폼 통합화 추세 고려) 각기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플랫폼을 통합하는 

“플랫폼의 플랫폼(통합 플랫폼)”형태가 등장

❍ (공공영역의 차별화 전략) 공공플랫폼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공공데이터, 행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화 전략 구상 필요

❍ (행정자원 최적 활용방안) 공공플랫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업체처럼 대규

모의 고용, 조직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자원 활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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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 경제의 긍정적 선순환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

❍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의 최우선 목적은 전라북도 경제의 

긍정적 선순환 체계 형성에 맞추어야 함.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 요구

❍ (사회적경제기본계획 접목) 전라북도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은 전북형 공공생

활앱과 연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검토

5) 플랫폼 이용에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신유형 거래, 예상문제 검토) 플랫폼 비즈니스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보급 속

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됨.

❍ (법･제도 정비 유도) 공공배달앱 급증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

하고 있는데,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플랫폼 신규시장 확보와 플랫폼노동자 보호)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신규사업이 탄생할 수 있으며, 플랫폼노동자 증가 예상

다. 공공배달앱 도입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

1) 민간배달앱 업체가 형성한 배달앱 시장

❍ (자유시장경제체제, 배달앱업체의 노력) 배달앱시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로 민간기업이 발굴하여 개척한 영역

❍ (사적자치의 원칙) 배달앱 시장은 음식주문･배달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도입, 

이용자(가맹점, 소비자 등)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 기반으로 형성됨.

❍ (공공의 역할범위 검토)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은 지역상인 보호와 지역민 혜택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민간서비스와 공공의 역할범위 검토 필요

❍ 예산투입보다는 공공앱 자체가 매개가 되어 이익을 발생하도록 구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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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1)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추세 지속

❍ (정보독점해소･가치공유) 일부계층에 독점되었던 재화･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반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기술 트렌드: 원스톱 간편 서비스) 거래중개플랫폼은 정보제공･중개주

선, 계약체결, 결제 등 원스톱 간편 서비스 제공

❍ (플랫폼시장 지배기업과 확장) 대부분 플랫폼시장은 소수 지배업체가 리드하고 

있으며, 대형 플랫폼 기업의 회원인증서비스 이용하여 초기 경쟁력 강화

2)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요인: 편의성･신뢰성

❍ (플랫폼=중개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은 다양한 재화･서비스 영역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것임.

❍ (편의성 제고) 이용자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킨 스마트기기 보편화를 활용하여 

거래절차를 단순화･일원화, 편의성 제고 

❍ (신규･부가서비스 발굴) 거래중개플랫폼 생존전략은 이용자 편리함 추구를 넘

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 (신뢰성 제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비대면 거래 특성상 허위･악성 정보에 대응

하고 거래 신뢰성 제고 역량과 개인정보보호가 중요

3) 공공배달앱 운영사례 특성

❍ (플랫폼 구성 유사) 현재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 “배달서구”, “배달특급”, 

“제로배달 유니온”, “충북먹깨비” 등 다수의 공공배달앱 구성이 유사

❍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영세상인･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지역화폐 모바일 결제체계를 도입

❍ (다양한 형태･시장지배력 확보 한계) 공공배달앱은 공공주도형, 민간위탁형, 절

충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시장지배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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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플랫폼의 “공익적 가치와 공감대 형성” 필요

❍ (공익적 가치) 공공플랫폼은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이 되어야 하며, 공적

예산이 수반되므로 명확한 목적설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필요

❍ (민간플랫폼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공공플랫폼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플랫

폼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 (공공배달앱 역할)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은 지역영세상인･지
역민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정

❍ (공공배달앱의 공익적 가치) 공공배달앱의 역할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영

세상인･지역민 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 (공익적 가치 공감대 형성 필요) 공공배달앱 운영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므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자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 (민간배달앱의 사각지대) 민간배달앱의 사각지대로 배달앱 기반 공공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 문제”, “알고리즘 불공정설계우려”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마.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검토

1) 플랫폼 사회 전환에 대한 대응 필요성

❍ (플랫폼 전환사회 대응수단 구상) 플랫폼 사회로 전환된 새 시대에 맞추어 전

북도민의 삶, 지역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발굴 필요

❍ (공공플랫폼 대응전략 검토) 민간배달앱의 성공요인과 공공배달앱의 특성을 고

려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방안 검토 필요

❍ (플랫폼 사회에서 전북도민 피해 예방조치) 플랫폼 사회 전환에 따른 전북도민

의 예상 피해를 검토하여 적극적 예방조치 추진 필요

2) 전북형 공공생활앱 개념･특성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이 아닌 전라북

도 여건에 맞는 “공공생활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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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도민의 참여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필수적인 서비스(음식배

달 서비스, 교통 서비스, 관광 서비스, 중개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를 online to 

offline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함.

❍ (서비스영역 확장) “음식배달”에서 “생활편의서비스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장

하여 전라북도 도민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음.

❍ (슬기롭고 편리한 전북생활 기여) “생활서비스”의 범위는 행정, 사회,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공영주차장, 퀵서비스, 대리

운전, 음식료 배달주문, 식당예약, 관광프로그램 예약 등 전라북도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

❍ (모바일 지역화폐 결제수단) 생활앱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군별 지역화폐의 통합･병행 운영 등 모든 상황에서 가능함.

3) 전북형 공공생활앱 경쟁요인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 “사업영역확장-생활편의서비스”, 

“이용자 확보” 등 영역에서 경쟁요인 도출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플랫폼 비즈니스 역량은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서비스 제

공주체로서 지자체의 강점을 활용

❍ 음식료 배달시장에 특화된 배달앱과 달리 생활편의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공플랫폼으로서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이용 제고를 도모함.

4)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공공플랫폼 차별화 전략 구상

❍ (플랫폼 전환사회 대응수단, 전북형 공공생활앱)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 

사회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역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하는 플랫폼 전환사회 대응수단으로 차별화

❍ (전라북도 생활빅데이터 축적) 전북도민의 생활패턴 데이터를 축적,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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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하여 정책수요를 예상하여 맞춤형 정책구상, 생활 안전 위협요소 사

전 제거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알고리즘 독립선언) 플랫폼 전환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형 공공생

활앱”을 운영하고, “전라북도 공정알고리즘 위원회”, “알고리즘 전문인력양성”

을 통하여 지자체 공공플랫폼 인식전환을 주도

❍ (도민참여형 운영전략)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을 사회적 경제방식의 협동조합 

체계로 재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의 명분과 자발적 도민참여를 유도

❍ (공공플랫폼 자립운영 전략)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공플랫폼 이용에 적정한 

이용료를 책정하여, 장기적으로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제품･서비스 지역소비유도)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지역제품, 특산물, 서비

스업체 등 소비를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

❍ (지역 안전･환경 지킴이)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에게 공익적 

일자리를 부여, 지역 안전･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달성

5)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공익적 가치

❍ 공공플랫폼으로서 도입･개발･운영 과정에서 공적 예산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예산투입에 상응하는 공익적 가치 창출 가능성 검토 필요

❍ (한국판 뉴딜사업, 전라북도 차별화 정책)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시대 맞춤형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 (플랫폼 공정거래 표준 주도) 전국 최초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를 운영

하여 전북지역･도민 차별을 예방하고, 플랫폼 사회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

❍ (도민참여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도민이 참여할수록 

살기 좋은 전라북도 만들기 성과 달성에 유리한 구조

❍ (플랫폼 전환사회, 지역사회 연대로 극복)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이 유도하

는 변화에 지역사회 구성원 연대로 대응하여 살기 좋은 플랫폼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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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방안 구상

1)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 필요성

❍ (슬기로운 전북생활) 민간앱과 전라북도 지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플랫폼 비즈

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전라북도 생활을 스마트하게 만듦.

❍ (공정거래 기틀마련, 지역민 보호) 민간과 공공의 영역다툼보다 민간플랫폼의 

알고리즘 체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민 보호가 필요

❍ (생활서비스로 범위 확장, 전북도민 유인전략) 민간앱과 공공앱 경쟁은 이용자 

확보와 이용 빈도가 핵심인데, 할인만으로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가치지향)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목적은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문화 조성”에 있음.

2)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도입검토사항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도입에는 공공예산, 시간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공공플

랫폼의 지향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와 이용빈도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한

정된 운영예산을 고려하여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필요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자립운영(운영수익+예산지원 > 운영비용)은 예산지원과 

플랫폼 수익이 운영비용보다 커야 함.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도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사회 대응수단으로서 정책담당

자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3)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주체 검토

❍ 공공플랫폼은 공공영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기업에게 맡기는 것 

모두 한계가 있지만 “민간위탁 운영”이 현실적임.

❍ 공공플랫폼 운영의 여러 사례를 토대로 한계점을 극복하여 “전북도민”에게 실

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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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주체는 공공플랫폼으로서 “신뢰성”, 플랫폼 비즈니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 플랫폼 자립운영이 달성되면 “도민기업” 형태로 창업하여 산･학･연･관 협력체

계를 기반으로 지역이익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 유도

4) 전북형 공공생활앱 확장전략 구상

❍ (자립운영구조확립)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중장기적으로 “자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이용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설계

❍ (모바일 지역화폐 관리비용절감, 로컬뱅크) “시･군별 모바일 지역화폐 관리체

계개편” 또는 “로컬뱅크”를 설립하여 모바일 지역화폐 운영･관리 전담

❍ (유료플랫폼 & 전북생활포인트제도) 공공플랫폼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

하고 플랫폼 운영･관리, 전북생활포인트 등 혜택으로 활용

❍ (플랫폼 공정거래+다양한 신규비즈니스 창업유도)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공플

랫폼으로 공정거래를 지향하며, 지역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신규비즈니스 창업

의 기회를 제공

5) 전북형 공공생활앱 중장기 추진방향 제안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중장기 비전을 <플랫폼 전환사회를 선도하고, 전북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북형 공공생활앱”>으로 설정

❍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는 “전라북도 생활 속 공정거래체계 구축”, “지

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생문화 조성”으로 설정

❍ (추진전략 1.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하는 전라북도”) 공정플랫폼거래를 선도

하는 지자체로서 전라북도의 가치 향상

❍ (추진전략 2. “플랫폼 사회, 편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신뢰성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에 기여

❍ (추진전략 3. “전북형 플랫폼 비즈니스 개발”)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플랫폼 사회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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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전북형 공공생활앱 중장기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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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가. 전북형 공공생활앱 구축: 기초지자체 구축+광역연계모델

❍ 전라북도는 광역 공공배달앱 개발에 신중한 접근을 공표하고, 시･군에서 공공

배달앱을 구성할 경우 행정적 지원 방침을 결정

- 공공배달앱은 대부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행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시행된 

광역지자체 유일의 사례인 경기도의 성과를 모니터링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판단

- 본 연구결과 “음식배달에 한정한” 광역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구축･운영은 투입 예

산 대비 성과(공익적 가치 확산)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플랫폼 사회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플랫폼 시대에 맞는 지자

체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플랫폼 사회 전환 소극적 대응: 전북도민 보호) 플랫폼 사회 전환에 따라 영세상인, 

기업인,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전북도민 보호가 필요

- (플랫폼 사회 전환 적극적 대응: 전북도민의 삶, 지역생활 만족도 제고) 플랫폼 사회

는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향하므로 전북도민의 삶과 전북생활의 만족도를 높

일 필요가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초지자체 구축･광역연계모델) 본 연구결과 제안하는 “전

북형 공공생활앱”은 기초지자체가 구축하고 광역지자체 연계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 플랫폼 사회 전환에 기초지자체가 직면한 상황에 차이가 있고, 일부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는 상황이므로 광역지자체 주도 구축은 한계가 있음.

- 전북형 공공생활앱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후 시･군 

맞춤형 개발･운영을 지향하며, “전라북도” 광역연계를 위한 플랫폼 구성 검토

 본 과업에서 제안하는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 사회에 대응하는 공공플랫폼 기

반을 구축하고, 플랫폼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므로 공공･생활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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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지역화폐 통합 준비) 플랫폼 시대의 지역소득 역외유출 예방, 지역경

제 활성화･선순환을 위하여 지역화폐 편의성･신뢰성 제고 필요

- 현행 시･군 단위 지역화폐 발행･관리는 위탁운영업체의 운영비, 지역소비 활성화 지

원 등이 별도로 운영되어 전북도내 시･군간 불필요한 경쟁과 자원낭비 우려

- (모바일 시군 지역화폐) 시･군 지역화폐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현장결제를 지원하

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지역화폐를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모바일 전북 지역화폐) 시･군 지역화폐 발행･관리 통합(화폐통합, 발행･운영기관 통

합 등)으로 운영비용 절감, 전북도민 편의성 제고 추진

 전북도민이 시･군 단위를 이동할 때마다 별도의 지역화폐(지류, 카드, 별도 모바일앱 

등)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로 지역화폐 활성화 유도

 전라북도를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 고향방문객 등도 모바일 통합 전북화폐 이

용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내 소비 활성화 유도

- (전북페이 출범) 본 과업에서 제안한 전북형 공공생활앱 공식결제수단으로 모바일 

전북 지역화폐인 전북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를 편리하게 지원

- (전북형 공공생활앱 결제수단) 신뢰성･편의성을 갖춘 “전북페이”는 “전북형 공공생활

앱” 공식 결제수단으로 생활앱과 연동한 포인트 제도로 지역소비 활성화에 기여

<그림 6-2> 시･군 모바일 지역화폐 광역연동 및 전북페이 도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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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실효성 부여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는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사회

의 혁신사례로 구성･운영 전문성, 강행력을 갖춘 실질적 선도사례로 추진

- 플랫폼 사회 전환은 모든 국가, 지역에 공통된 현상으로 플랫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환사회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에서는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전북도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 플랫폼 비즈니스, 알고리즘 전문가의 영입과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에 강행력

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정알고리즘모니

터링단” 운영을 병행하여 “공정 플랫폼 사회”를 선도

-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는 심의･대응조치를 담당하고, 도내 플랫폼 기업의 불공

정행위를 감시, 견제, 도외 기업의 전북지역 차별조치에 대응하는 주체 역할

- 공정알고리즘위원회의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전라북도 지역차별 조치에 대

응하는 역할을 위해서는 불공정 알고리즘 설계를 발견･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이 필요

- 플랫폼 사회의 “공정성”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

역 플랫폼 경제를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정알고리즘모니터링단”의 운영

이 병행되어야 함.

❍ 전북도와 시･군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이행절차를 공정하게 진행

하기 위하여 우선적 도입 검토

- 대외적으로 전라북도 차별 견제, 대내적으로 플랫폼 불공정 행위 감시 뿐 아니라 공

공영역에서 추진하는 이행사업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정책사업 추진기관 입찰 등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역

을 중심으로 이행과정 공정 알고리즘 설계와 사후 결과검증 등을 추진하여 전라북도

와 시･군을 플랫폼 사회 공정질서 선도자로 포지셔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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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라북도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조례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보완하여 지역 예산으

로 추진되는 용역의 수탁당사자가 지역내 소비를 하도록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예산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안정적 자립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

- 전북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 계약대금 일부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 검토

- 현실적으로 입법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고사

항”으로 조례 반영 검토

<그림 6-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주용역 예산집행전략



- 168 -

❍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신뢰성･편의성･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 운영주체

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공공플랫폼은 대부분 위탁운영기관이 계약 기반으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데, 플랫

폼 사회 전환의 적극적 대응 한계, 창의적 사업 발굴 한계 등을 노출

-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인 운영주체로서 “도민기업”과 지역화

폐 운영체계의 혁신을 위한 “로컬뱅크” 도입 검토를 제안

-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공공 영역의 신뢰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

는 형태이지만 공공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라.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효율성 제고

❍ (신뢰성･편의성･창의성)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편의성”, “창의성” 제고가 필요

-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행정조직, 사회적경제 방식

의 협동조합 등 참여 검토

-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플랫폼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창

의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립 운영 역량이 필요

❍ (공익적 가치 공감대 형성 vs. 자립운영)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공익적 가치

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립운영의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이 필요

- 전북형 공공생활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 단계 산･학･연･관 협력 거버

넌스 체계로 출범, 협동조합 방식과 지역기업 방식 고도화 검토

- 공익적 가치 창출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자립운영을 위한 

비용절감 방안, 수익 창출 방안을 검토

 (행정조직 네트워크 활용: 전북투어패스 판매･안내소) 전북형 공공생활앱이 공공영역에

서 추진되며, 시･군 주요 관광거점에 있는 전북투어패스 판매･안내소 네트워크, 특산

물 판매점 등과 연계하여 홍보효과, 고유사업 상승효과 기대7)

7)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와 사회적거리두기,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플랫폼 사회의 
관광 활성화 트렌드의 변화로 기존 카드형･모바일형 “전북투어패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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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공플랫폼 결합, 통합플랫폼) 전라북도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지

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플랫폼사업을 연계하여 개발･관리 예산 절감 도모

 (지역･분야별 협동조합 참여유도) 플랫폼 기반 거래중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

역, 사업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경제 형태의 협동조합 결성･참여 유도로 공익성과 

효율성 제고

❍ 플랫폼 비즈니스 창업･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제안한 “전라북도 플랫폼 컨설팅 지원단”의 

주관기관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전라북도출연기관) 검토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

며,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제품 마케팅 지원, 교육･훈련･일자리 매칭 

등 사업을 담당하여 전북형 공공생활앱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센터”, “광역지원센

터”, “비대면 경영전환 지원”, “사업재기 지원”, “제로페이 활성화”, “민생현장 솔루

션”, “천년명가”, “스타 소상공인 육성”, “순창장류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담당

 지역제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거시기장터”, “홈쇼

핑 방송 지원”, “임실치즈 RIS사업” 등과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등 전북형 공공생활앱

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주체

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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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북형 공공생활앱 정책적 활용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플랫폼 전환사회에서 전북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 

플랫폼 질서를 선도하는 대응전략으로 가치가 높지만 전북도, 시･군 공무원의 

정책적 활용수단으로 매력적임.

- 전북도와 시･군이 주력하는 정책사업의 활용도, 만족도 측정에 생활앱의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

 지역별 주민 안내사항을 “전북형 공공생활앱” 기반으로 무료 안내가 가능하며, 정책사

업에 대한 맞춤형 응답, 대응이 가능

- 신규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사업을 신청할 때, 전북도민과 방문객의 소비패턴, 

복잡도 등 객관적인 생활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설득력 제고

 관광, 사업, 지인방문 등 다양한 목적의 전라북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경계 

진입시 “환영메시지+전북형 공공생활앱 혜택･이용권유” 메시지를 발송하여 방문객 이

용 유도(지역경계 이동시 코로나19, 자연재해 관련 재난문제 발송 체계 활용)

❍ 전북형 공공생활앱은 전라북도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

므로 생활앱 이용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편의･안전 제고 가능

- 전북도민과 다양한 목적의 방문객에게 각 주체에 따른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전북도내 소비 활성화, 재방문율 증대를 도모

- 전북형 공공생활앱 이용 현황의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활 불편

요소를 사전에 감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플랫폼 경제시대에 대응한 지역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영역에서 부족

한 전문성, 창의성 보완

- 대형 민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운영 횡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기업의 안전

장치(대체수단, 공정플랫폼 견제장치-전라북도공정알고리즘위원회 등)로 역할

- 전북형 공공생활앱을 플랫폼으로 하여 지역기업 주도의 다양한 신규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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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전북형 공공생활앱의 정책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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